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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았습니

까?(마7:13-14)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옳은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까?(잠14:12)    

그 사람들은요?        당신은요?          

주일학교 7학년 1과 (성경 인물편)

유혹받은 이브(Deceived Eve)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속이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을 속이고 바보스럽게 만들고 현혹하여 사실인 것이 마치 거짓인 것으로 

믿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마술사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술 속임수가 실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속입니다.

당신은 속았나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속았나요?

당신은 구원자에 대해서 속았나요?

당신은 죄에 대해서 속았나요?

당신은 사회에 대해서 속았나요?

나는 아니라고 해당사항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도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에게 속는 일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속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셨나요?(마24:4)        

 단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속을까요?(마24:5,11)                                    

우리는 마지막 날(우리가 주님 오심에 가까이 가고 있음)에 속이는 일이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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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 후서3장 13절을 보세요.

악한자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 져서              하고           하더라.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들어왔다고 예상해야 하나요?(요이7절)                  

디모데(Timothy)같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 사람들도 몇몇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딤후3:15)                                              

이브(EVE)

먼저 사탄에게 최초로 속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인간에 창조 훨씬 이전에 사탄에게 속은 

천사들은 일단 여기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3절을 보세요. “속인 것”과 같은 의미의 단어는 무엇인가요?                  

누가 속이는 자였나요?               누가 속았나요?              만약 그녀가 속았다면, 우리도 

또한 속임 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같이 창세기로 돌아가서 어떻게 이일이 생겨났는지 알아봅시다. 창세기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르시

되...그리고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나요? (창세기 1장에서 이 말을 찾아서 

몇절 몇절에서 나왔는지 적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중요했던 어떤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2장17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만일 너가 먹으면...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의심(Doubt)

창세기3장1절에서 속이는 자(DECEIVER)가 처음에 말한 4 단어는 무엇인가요? 

                                        

사탄은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기를 원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더냐? 

너는 그것을 확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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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고 표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할 때마다 반짝거립니

다. 처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의심(doubt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실제로 그것을 

부인하기(deny)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그 죄

악에 참여하도록 애를 씁니다. 기억하십시오, 위험한 땅은 항상 더 안전하게 보입니

다. 만약 내가 나와 함께 그곳에 서있는 사람들만을 의지한다면!

부인(DENIAL)

사탄은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기를 원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기 까지 

원했습니다. 

The devil not only wanted Eve to DOUBT God’s Word but he also wanted her to DENY God’s 

Word. 

G O D  H A T H  S A I D  (창2:17) 

“너는 반드시 _____________”

S A T A N  H A T H  S A I D  (창 3:4)

“너희들은 절대로 ______________”

이브가 누구의 말을 믿었나요?___________________   이브는 속았습니다!!

창세기3장6절을 읽어봅시다. “아담! 이리 와서 먹어요.” 이브는 다른 사람을 죄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녀는 관련 없는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디모데전서2장14절에 따르면, 이브가 속았나요?           아담이 속았나요?         왜 아니죠?

이브는 속아서 무언가를 했지만 아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 체 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브는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지만 

아담은 그 불복종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는 이브를 본 것입니다. 그는 이브를 보았을 뿐 아니라 그녀를 

따랐습니다. 

이브는 다름 사람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오늘날 진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15장12절을 보면               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22:23참조) 어떤 사람들은 속았고 죄로 인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               ”라고 

불렀습니다.(마27:63) 누가 진짜로 속이는 자들이었나요?(마28:11-15)                        

이제 몇몇 광신적 종교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를 생각할 수 있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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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창조물을 하나님의 위치로 데리고 가는 것

이 거짓말 이다.

(살후 2:4,11; 롬 1:25)

진리 :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 할 수 없다. 

그분 홀로 창조주이시다. (롬1:25)

너희들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Ye shall be as GOD)

이브를 속일 때 사탄은 그녀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창3:5-“신들(gods)”이란 단어는 

“하나님(God)”으로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이브는 이 거짓말에 빠졌고 속았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람들은 사탄의 거짓말로 유혹받아왔습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되었나요?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보통에 평범한 사람들을 뛰어넘는 목적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가 되셔서 그분의 말씀이 권위를 갖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 어떤 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확신에 차서 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필요가 없다는 생각 속으로 우리 자신을 어리석게 

속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상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들처럼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내용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에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삼상8:7에서 마지막 

3 단어를 유심히 보세요.)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선출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 

보다는 오히려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 환란 동안(The Great Tribulation), 사람들은 사람을 하나님으로 뽑을 것입니다.(살후2:3-4) 그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일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계13장 참조) 진리를 믿는 것 대신에, 사람들은 속아서 거짓말을 믿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받지 않을 것이 무엇 입니까? (살후2:10)                                           

사람이 믿지 않을 것은 무엇 입니까? (살후2:12)                                           

사람들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요? (살후2:11)                                   

그들은 속게 될 까요? (살후2:10)                                 

어떻게 하면 내가 속는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일이 없으시고 그분께서는 항상 진리만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말은 믿어야 

하는 것이지 의심하거나 부인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활하고 진리 안에서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속지 않은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그분의 말씀을 믿었습니

다. (눅1:30-38) 그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눅1:38) “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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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그것을 말

씀하셨다.

GOD SAID IT!

내가 그것을 믿지 못했을지라도, 그 일이 여전히 그렇게 진행될까?

_________

나는 그것을 믿는다.

I BELIEVE IT!

그 일이 그것을 결정

한다.

THAT SETTLES IT!

1장에 보충자료

(특별히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탄의 속임수에서 구원받기

누가복음11장4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그리고 또한 악한자 에게서 

구원하실 수 있다고 배웁니다. 고린도후서2장11절에서는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 우리가 무지하니 아니 

한다는 것을 듣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그에 노예로 삼기위해 고안한 미묘한 전략 중에 하나를 살려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과 그의 전술에서 구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3장1절에서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에스겔28장에서 루시퍼가 죄에 빠지기 전에 천사 같은 창조물인 사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말하기를 그는 “지혜로 충만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의 존재” 였다고 합니다. 그가 죄악에 

으로 떨어졌을 때, 그가 지혜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그만둔 것이지요. 그의 지혜가 얼마나 그릇된 형태인가, 그래도 그것은 지혜이니! 사탄은 매우 영리합니다. 

그가 교묘하게 이브를 속인 방식을 통해서 그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3장1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탄이 변개해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대답은 

(예, 아니오) 둘 다입니다.

여기에 의미(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의미(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이여야 

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않아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먹는 것을 금지하신 나무는 오직 한 그루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재해석하여 의역했습

니다.(그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던 단어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창세기2장16~17절에 

정확한 인용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의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은 교묘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움직이는 방식을 사용했고 그것이 이브의 마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무어라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2장16절에 하나님께서 매우 긍정적인 

진술을 해주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당신은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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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관대함을 본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담이 누렸던 놀라운 자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과일의 맛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사과, 오렌지, 복숭아, 배, 바나나 등등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갖 종류의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창세기2장17절에서 우리는 아담이 한 가지 제한사항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한 나무 

,오직 한 그루의 나무에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동산에서 금지하신 나무는 오직 한 나무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금지하지 않은 나무들” 

수백종류의 열매들을 맛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한 그루의 나무만 주셔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복종하는지의 시험 요소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30가지가 넘는 맛의 향연이 펼쳐지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가게의 

주인이 당신을 우수고객으로 선정하여 보상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게에 있는 온갖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자유롭게 맛볼 수 있습니다. 단 초콜렛 

칩 쿠키만은 제외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괜찮은 제안 아닌가요? 한 가지 맛(초콜렛 칩 쿠키)을 

못 본다 한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최소한 내가 맛 볼 수 있는 29가지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말이죠. 저 같으면 내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29가지의 아이스크림을 즐기러 당장 가게로 돌진할 

것 같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초콜렛 칩 쿠키 아이스크림만 먹지 말라고 한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오히려 주인이 나를 생각해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나에게 나머지 29가지 아이스크림을 

먹도록 허락해 준 것에 깊이 감사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맛볼 수 없는 1가지 초콜렛 칩 쿠키 맛 때문에 

나머지 내가 자유롭게 맛볼 수 있는 29가지 아이스크림을 놓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어리석은 짓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2장16-17절에서 주신 명령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들리게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단 하나만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먹어도 좋다.”

마귀가 말하기를, “너는 모든 나무에 열매를 먹지 않아야 한다.”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는 이브가 한 가지 제한 사항에 집중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이브가 먹어서는 안되는 한 가지 나무에 이브가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아이스크림가게로 돌아가 생각해 봅시다. 가게 주인은 “우리 가게에 모든 아이스크림을 자유롭게 

먹어도 되나 오직 초콜렛 칩 쿠키 아이스크림만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가게 주인은 매우 인자하고 

관대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정적인 사람이 따라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요, 잠시만요, 당신은 

모든 아이스크림을 먹지는 못하는 군요. 주인은 당신에게 제한사항을 주었네요. 그는 당신이 모든 맛을 

맛보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진짜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주인은 당신이 맛있는 초콜렛 

칩 쿠키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갑자기 이 친절하고 

관대한 주인이 금지 사항으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망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자유롭게 먹어도 좋다 라는 표시를 잃어버리고 모두 당신은 먹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청소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당신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부모님이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을 주십니다. 아마도 그런 제한사항들은 대부분은 여러분에게 허락되지 않은 특정한 행동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당신에게 허락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제한사항 

중에는 당신이 가서는 안 되는 곳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도 좋다고 허락된 곳들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았나요? 당신이 소유하도록 허락된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은 한 가지 제한사항들에 당신이 집중하도록 하여 당신에게 허락된 많은 것들을 잊도록 

만듭니다. 우리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은 ‘초콜렛 칩 쿠키 아이스크림 뿐 이어서 그 주인이 우리에게 



- 7 -

그것을 먹도록 허락을 안 해 주었으니 얼마나 사악하냐.’ 라는 식의 것들뿐입니다. 

당신은 마귀의 부정주의에 오염 된 적이 있나요? 이브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브가 본인은 분명하다고 

한 대답은 그녀가 이미 마귀에게 한 입 물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귀의 부정적인 접근법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브의 대답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이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축소하고 최소화 하였습니다.(2절 참조)

2) 이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사항을 최대화 하였습니다.(3절 참조)

이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잘 생각해 봅시다.

1) 이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축소하고 최소화 하였습니다.

창세기3장 2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이브가 빠뜨린 단어들을 알아챘나요?

                      “모든(every)”  “자유롭게(freely)”

이 단어들을 생략함으로써, 이브는 매우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

다. 

2) 이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제한사항을 최대화 하였습니다. 

창세기3장3절을 보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브는 하나님의 한 가지 제한사항을 가지고 훨씬 더 무거운 제한사항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단어들을 

그녀가 덧붙였나요?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사탄의 부정주의가 이브에게 작동했고 이브도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버리고 제한사항에 그녀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긴 적이 있나요? 당신이 

아마도 이렇게 얘기 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것이 진정 사실인가요?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이런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허락받은 전부일까요?

창세기3장4-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사탄의 전략은 이브로 하여금 그녀가 놓치고 있을 지도 모르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브, 너는 뭔가 놓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로부터 뭔가를 막고 계시는 거야! 이브, 하나님은 

너가 가지는 걸 원치 않은 뭔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네가 진짜 좋은 것을 못 갖도록 막고 

계셔, 그리고 너가 파멸로 빠지기를 원해.”

그래서 이브는 그녀의 “좋은 친구”인 뱀에 조언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브가 뭔가 좋은 것을 받았나요? 

그녀가 얻은 좋은 것은 무엇인가요? 이브가 받은 모든 것은 죄, 부끄러움, 죄책감, 두려움, 죄송함, 그리고 

저주 뿐이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뱀에 충고에 무지한자가 되지 마십시오. 기쁨을 파괴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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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마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가져와서 그들이 슬픔과 비참함을 갖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을 알지 못하도록 애를 씁니다.

오늘날에도 마귀가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나요?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고후11:2) 바울은 고린도교회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한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고후11:3)어

떻게 마귀가 이브를 속였나요? 우리는 창세기3장에서 마귀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런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시편34장8절에서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너에게 뭔가 좋은 것을 막고 계셔. 하나님은 네가 필요한 것들은 너가 갖지 못하도록 막는 

분이야.” 이런 말들은 모두 거짓말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시편34장9~10절에서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84장10절에서 “주의 뜰에서 한 날이 천 날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우르는 어느 편에 설 것이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는다면, 무엇이 당신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은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시84:11)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가지지 못한 것이나 할 수 없는 

것들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딤전6:6-8)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딤전6:17)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 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심이라.”(신6:24)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나요? 그렇게 해서 그분께서 우리의 기쁨을 파괴하셨나요?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셨나요?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비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마귀의 거짓말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줄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신10:12-13)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들 자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예32:39)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얻지 못하도록 막으시나요? 아니면 그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나요? 

로마서8장32절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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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히 집고 나갈 점: 여러 가지 종류의 우울증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무책임으로부터 오는 결과로 오는 우울증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하지 못해 오는 우울증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 과에서 의논되어질 

우울증의 유형입니다. 

 우울증은 또한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뇌의 화학적 불균형이나 갑상선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 등과 같은 신체적 원인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울증을 다룸에 있어 먼저 어떤 

신체적 요인들을 배제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전공의와 

상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자주 한사람의 우울한 상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순종이 행복의 열쇠(물론 불순종은 불행의 열쇠라는 

것 의미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112:1).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눅11:27-28)

  너희가 이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행하면 행복하니라. (요13:17)

  “난 어두운 구름이 내 위

에 깔린 기분이야.”

주일학교 7학년 2과

낙심한 가인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우울증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슬프고, 우울하고 기가 죽어있고, 낙담된 상태를 말한다; 

이번 과에서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우울증세의 

원인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치료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첫 아기

아담과 이브는  아이를 가지게 됐고 그를 _________이라 불렀습니다. (창4:1)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죄인들이었지만 가인은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시51:5와 비교)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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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_____ 가인의 헌물

2.______ 아벨의 헌물 A. 사람의 구원방식 - 종교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수치와 죄를 가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창3:7). 그들은 그들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여 가리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잎사귀” 가리개를 거절하셨습니다. 

당신은 오늘날 사람들이 그들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__________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창3:21)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죽들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 부모들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릴 수 없다. (창3:7)

1.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시고 입혀주셔야 한다. (창3:21).

1. 죄 없는 짐승이 죽어 그 피를 흘려야 한다. 죄 없는 어떤 것이 반드시 죽어야한다. 

어떤 헌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창세기 4장 1-5절 읽으시오. 당신은 아담과 이브가 그들의 아들들에게 무화과 잎사귀들과 가죽 옷들에 

대해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창4: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벨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창4: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가인은 어떤 헌물을 드렸습니까? (창4: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아벨은 어떤 헌물을 드렸습니까? (창4: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어떤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까? (창4:4)? ____________ 어떤 헌물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까? 

(창4:5)? ______________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오. “_______으로 아벨은 드렸다....” 이것은 가인의 헌물은 ______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브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에게 어떤 종류의 헌물을 

그분이 기쁘게 받으시는지 가르쳐주셨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가 받았던 그런 지시에 순종을 했고 

바른 종류의 헌물을 가져왔지만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가인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비록 당신이 농부였고 목동이 아니었더라도 바른 헌물을 가져가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당신은 아벨이 양 한 마리를 주고 다른 과일들과 채소들로 바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종교 혹은 구속

가인의 헌물은 사람의 방식인 구원(종교)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벨의 헌물은 하나님의 방식인 구원(구속)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음을 바르게 연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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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_____ 무화과 잎사귀 B. 하나님의 구원 방식 - 구속

4.______ 가죽옷

5.______ 선한 행위들

6.______ 이사야 64:6  

7.______ 에베소서 1:7

8.______ 바리새인 (눅18:10-12)

9.______ 세리 (눅18:13)

10.______ 당신은 어떻습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까?”

 가인의 우울증 

하나님께서 가인의 헌물을 거절하셨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4:5):

가인은 매우 ______________ (화난, 열이난 ) 

가인의 얼굴이 __________. 이것은 그가 슬프고 낙담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는 처절했습니다!

  

가인이 바른 헌물을 가져왔었더라면 그가 낙담하였을까요? 그가 잘못을 했으므로 그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나쁘게 행동하면 기분도 나쁘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느낌을 수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이지만 나쁜 기분은 잘못을 수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방법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바로 말씀하셨으며 그에게 화낼 필요도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4:6-7)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____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창4: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면 좋을 것입니다.: “네가 바르게 행하면 너의 얼굴을 위로 들 수 있지 않겠니?”  

가인의 얼굴은 숙여져 있었으나 (창4:5)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숙여진 얼굴을 고칠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얼굴을 들을 수”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이 그의 얼굴을 들기 위해서 (그의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께서는 “내가 잘 행하면 기분도 좋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요인은 매우 단순합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으려면 잘 살아야 합니다.

우울증은 사람을 갑자기 압도하는 어떤 이상한 힘은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해야 

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것에 대해 그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행하라!”

가인의 하향 회로

가인은 “잘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로 했습니다. 그는 죄 위에 죄를 더했습니다! 그의 문제는 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소용돌이선을 주목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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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기분                    그가 행한 것

             그는 낙심했다.(창4:5)           그릇된 헌물(창4:3), 분노(창4:5), 살인(창4:8)

           그는 참담한 기분이었다.(창4:13)               거짓말(창4:9)

                

                 정욕, 간음, 살인 <-------- 이 구절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하향 소용돌이를 자백과 회개로 멈추게 했습니다. (시51과 32편 참조) 그러나 가인은 자백한 

적도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서 가인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감정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의 느낌들이나 감정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그 결과는 거의 참혹합니다. “당신은 

왜 그 일을 했습니까?”하고 물으면 누구나 “내가 그렇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꿈속에서 편안히 즐기면서 자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갑자기 자명종이 시끄럽게 들립니다.  당신은 그대로 

일어나고 싶을까요 아니면 자명종을 끄고 다시 한두 시간 더 눕고 싶을까요? 당신은 이미 주어진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 침대에서 더 있고 싶다할지라도 당신은 

일어납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이것저것 하고 나면 다른 느낌이 시작되며 감정대로 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기분대로 누워있었다면 후에 당신이 했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당신의 

게으름 때문에)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명종과 함께 일어났으므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냥 누워있었더라면 이젠 너무 늦었고 당신은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집니다. 우리 자신의 느낌에 따르기 

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매일 메일은 많은 결정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살아가야 할 두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방법은 “나는 기분에 

따라 살며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정에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다른 방법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느낌보다는 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행동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대신에 내 마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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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믿음에 의해 사는 삶입니다.(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하는 것) 어느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까요? 감정 혹은 믿음?  

로마서 15장 1-3절을 읽고 각 절에서 “기쁘게 하다”란 단어를 주목하시오. 우리가 자연적인 감정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배고픈 종

예수님은 누가복음 17:7-8에서 유익한 예화를 주셨습니다. 여기 밭에서 많은 일을 한 후 몹시 배고픈 

종이 있습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섬길 것을 명령받았고 이일이 끝난 후에라야 그 자신이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던 음식의 냄새를 맡을 때, 그의 감정은 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래서 그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느낌을 따라 

이 음식을 지금 먹어야하나 혹은 내가 명령받았던 대로 해야 할까?” 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눅17: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중에 그의 주인이 드시기를 마친 후에 종은 그가 주인의 뜻을 

따라 바른 일을 했다는 마음속의 만족감과 기쁨을 가지고 그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그는 몹시 배고팠고 음식은 더 맛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더 잘 배워봅시다. 우리는 원하든 아니든 우리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감정이 후에 올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나는 

바르게 반응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며 그것은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들(나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드림)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좋은 감정들을 

가져옵니다. (바른 것을 했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으로 오는 만족감과 성취감)

계기판의 빛

사람들은 나쁜 행동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 나쁜 기분이 들면 무언가 

우리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쁜 기분은 계기판위의 불빛이 빨간 불이 겨지면서 

뭔가 잘못되어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가 망치를 들고 계기판의 

빨간 불을 내리쳐서 망가트려야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는 차에서 나와 차의 덮개를 올리고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봐야하겠죠. 그의 문제는 계기판의 빛에 있지 않습니다. 그 빛은 잘 작동하고 있으며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빛을 고마워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실제 문제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미리 경고를 주었습니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관해서, 진정한 문제는 그의 삶의 어떤 영역에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던 대로 하고 있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을 일으켰던 것은 이런 죄를 

짓는 불순종입니다.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 사람은 ____ 해야 하는데(창4:7), 그것은 옳은 것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바른 삶은 좋은 감정을 가져옵니다. 그릇된 삶은 슬픔, 

죄책감, 걱정, 애통함, 우울증, 분노, 등등을 가져옵니다. 내가 만일 기분이 나쁘다면 이것은 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쁜 기분이 뇌의 화학적 불균형과 같은 신체적 문제들로 오는 병, 우울증과 같은 육체적 문제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경고해 주어야 합니다. 가인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해 배워봅시다.: 

만일 당신이 잘 행하면, 당신의 얼굴이 위로 올려 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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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7학년 3과(성경 인물편)

속임수의 대가 야곱(Scheming Jacob)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묘히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짜서 속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득을 얻고 그들 자신을 더 좋게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의뢰하며 그분의 최선의 것을 신뢰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방식으로 일을 추진해 갑니다. 종종 그들은 좋은 것들(행복, 안정, 자유, 밝은 미래, 행복한 

결혼생활 등)을 원하지만 그 좋은 것들조차도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얻으려 합니다.

당신은 음모자 입니까? 당신은 책략가 입니까? 야곱은 확실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야곱이 사용한 몇 가지 속임수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야곱이 다른 이들을 속였던 것처럼 

그가 속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일도 살펴볼 것입니다. 

“뒤꿈치 잡는 자”가 태어남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창세기25장 25절에 따르면, 쌍둥이 형제 중에 누가 형(리브가 

배 속에서 첫째로 나온 아이)인가요?             누가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인가요?(창25:26) 야곱이 

태어날 때, 그는 그의 손으로 무엇을 잡았나요?(창25:26)                         

야곱이란 이름은 “뒤꿈치 잡는자, 배신과 속임수로 다른 사람의 자리를 자지하는 대체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에서는 야곱이 딱 맞는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했을 까요?(창27:36)             

온가족이 속임수(사기)에 참여함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 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창25:23) 누가 형이었나요?          누가 동생이었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누구를 섬길 것이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어떤 

아들이 더 축복받은 자인가요, 야곱인가요 아니면 에서인가요?

1) 이삭이 범죄 했음. 비록 하나님께서 축복은 야곱에게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 에서를 축복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창25:28; 28:1,4 참조) 그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습니다.

2)리브가도 범죄 했음. 비록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야곱(리브가가 더 사랑하는 아들)에게 축복하실 거라는 

약속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묘한 계획(속임수)로 이삭의 축복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창25:28; 27:6-10) 

그녀는 잘못된 방법으로 좋은 것을 얻으려 했습니다.

3)야곱도 범죄 했음. 그는 어머니의 계획에 동참했고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창27:12,19)

4)에서도 범죄 했음. 에서는 실제로 자기와는 해당사항 없는 축복을 원했었고 그가 그 축복을 놓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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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인생에서 당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에서는 단 몇 분 동안은 현명했지만 그의 나머지 인생 내내 바보처럼 지내야만 

했습니다.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전혀 가치 없는 것을 위해 너무도 가치 

있는 것을 버렸습니다.(히12:16) 당신은 오늘날 에서처럼 행동하며 살아가

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때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화를 냈습니다. (창27:41)

히브리서12장16-17절을 참조해 보세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잘못된 방법 속에 빠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시고 계셨습니다.

속임수 전략 #1  장자 상속권을 취하기

창세기25장27절에 따르면, 누가 집밖에 사람이고 누가 집안에 사람이었나요?            하루는 에서가 

들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상당히 배고파했습니다. 야곱은 방금 에서가 원했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pottage)이었습니다. 에서에게 공짜로 죽을 주는 대신에 야곱은 그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창

25:29-34) 그는 그의 형과 거래를 한 것입니다. “에서,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고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졌으니 내가 너에게 이 죽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너의 장자권을 주어라!” 야곱은 에서가 자기 앞에서 

맹세하게 하였고 에서가 맹세했으니 그 거래는 성립되었습니다. 에서는 속았고 나중에 그는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 크게 슬퍼했습니다.(창27:36)

속임수 전략#2 축복권 취하기

우리는 속임수전략#2에 대해 창세기27장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더 이상 소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77세의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삭은 상당히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는137

세였고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창27:1)

창세기27장8절, 12-13절을 읽어보세요. 부모님께 항상 순종적이어야 합니까?       이 경우에 야곱은 

리브가에게 복종해야 했을까요?          왜 그렇죠? 혹은 왜 아니죠? 

창세기27장12절에서 야곱이 실제로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창세기27장

13절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친구가 한명 있는데 그 친구는 당신이 잘못된 어떤 일(잘못된 장소에 가거나 

뭔가 옳지 못하는 일을 하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의 친구가 마치 리브가가 야곱에게 

말했듯이 뭔가를 당신에게 말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걱정마, 만약 우리가 잡히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질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하고 결과에 따른 아무런 고통도 겪지 않는 

일이 가능할까요? 마태복음27장24-25절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책임 질 테니, 빌라도여 걱정하지 마시오, 그저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오. 그러면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요.” 이렇다고 하여 빌라도가 이일에 대해 결백합니까? 

심지어 빌라도가 그의 손을 씻었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그를 결백하다 여기실까요? 빌라도 또한 죄를 지었나요?

(요19: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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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훈 #1–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롬3:8) 리브가와 야곱 두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얻기 위한 좋은 목표가 있었습

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한 것을 얻기 위해 악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고 말하는 죄악된 철학일 뿐입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좋은 목적(약속된 축복)은 죄악된 수단(야곱

을 속이고 그에게 거짓말을 함)을 정당화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대로 축복을 내려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교훈 #2– 당신의 죄가 당신을 찾아낼 줄을 분명히 아십시오.(민32:23) 리브가

와 야곱은 완전히 들어났고 그들의 속임수는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보듯이 야곱의 죄가 그를 따라 잡았을 것입니다. 속이는 자가 되는 

것 대신에 그는 속임당한 한사람이 될 것입니다.

교훈 #3–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심지어 사람의 악한 계획도 사용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람은 

악한 범죄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

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의 형들의 악한 

계획도 사용하십니다.(창50:20)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유다의 악한 음모도 사용하십니다.(눅22:22) 사도행

전2:23절을 읽어보세요. 그분의 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악한 

자들의 범죄도 이용하신다는 것을 이 구절이 어떻게 보여주는지 설명해 

보세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지만(창25:23) 그녀는 사람의 계획(믿음이 없는 육신적인 속임수)으로 

그 일이 이뤄지도록 애썼습니다. 그리고 야곱(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알정도로 충분히 나이를 먹은 상태)도 

이 계획에 동참했고 속임수가 완성되도록 적극 협조했습니다. 

문제에 봉착한 야곱

보통 우리의 악한 계획이나 음모는 우리의 희망대로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삭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나요?(창27:18)                              야곱은 아마도 그의 입으로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랬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속임수는 다음에 거짓말의 죄악으로 인도했습니다. (지난 과에서 

우리가 얘기한 하향식 악순환(The downward spiral)처럼)

다음 20절에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물어본 당황스런 질문에 주목해 보세요.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에서는 보통 이보다 더 시간이 걸련다!” 이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세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일에 거론하기 까지 합니다. 이보다 더 악한 죄가 

있을까요?

21절에서 이삭이 말합니다.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만져보기를 원한다!” 이쯤이면 야곱은 분명히 양털 

옷 때문에 점점 몸이 더워졌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24절을 보세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습니다. 

이삭이 주님과 함께 권리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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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약속(창25:23)에도 불구하고 그의 축복을 자신이 좋아하는 아들 에서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몹시 심하게 

떨었다.(창27:33) 이삭은 그 야곱의 행동에 완전 속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신이 해주신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침내 이삭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가 처음부터 해야만 했던 일을 하도록 

결국은 본인이 속으면서 까지 그 일은 원래대로(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창세기27:33의 내용은 상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이삭이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당신은 옳고 제가 잘못 합니다. 제가 수 년 동안 당신의 뜻을 반대하며 싸워왔지만 이제 제가 내려놓을 

준비가 돼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야곱에게 축복했고, 야곱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야곱이 아내를 얻으러 가다

야곱은 아내를 찾기 위해 하란(Haran)지역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가 77세가 되었을 때 결혼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Rebekah) 역시 하란 출신 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내를 

찾기 위해서 뿐 아니라 화가 난 형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창27:41-43)

이 여정은 위험하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혼자서 수백 마일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야외 활동적인(out-of-doors)것을 대단히 좋아하는 부류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집에서 자기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창25:27) 이것은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시는 

것이었습니다.(창28:10~22)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마음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지만, 야곱이 하나님께 

가르침 받아야 할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야곱이 그의 목적지에 도착했고 그는 라반(Laban)

을 만났습니다.(창29:13~14) 야곱이 마침내 그의 짝을 만난 것입니다! 라반은 뒤꿈치 붙잡는자를 붙들고 

속이는 자를 한수 위의 계략으로 속일 환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야곱의 

죄는 삼촌 라반의 계략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기꾼이 속다!

라반은 우연찮게도 야곱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라헬이었습니다.(창

29:15~20) 라헬을 댓가 없이 야곱에게 주는 것 대신에, 라반은 이 기회를 활용해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그는 야곱과 거래를 한 것이지요. 이 사건이 당신에게 야곱이 배고픈 에서와 한때 거래했었던 그 일을 떠오르게 

하지 않나요?(교훈#1을 보세요)

이것은 마치 라반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야곱, 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고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졌지. 내가 너에게 라헬(Rachel)을 줄 테니 너는 나를 위해 7년간 열심히 일해주길 바라네.” 

라반은 야곱이 계약서에 서명하게 했고 거래는 성립되었다! 이일은 야곱에게 자신이 에서에게 했던 일(장자권을 

스프와 교환하는 거래)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7년이란 시간은 야곱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갔습니다.(창29:20)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높은 산을 오르고 뜨거운 사막을 가로 지르며 깊은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7년의 시간이 끝날 즘 야곱의 나이는 84세였습니다. 결혼식 하는 때가 다가왔습니다.(창29:21-22) 

그런데 라반은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것 대신에 누구를 주었나요?(창29:23)           결혼식 하는 동안 

신부는 베일에 가려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은 그 사람이 라헬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침에 

야곱은 신부의 정체를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는 바로          였습니다. (창29:25)

야곱은 속았습니다! 이 일이 그에게 그가 이전 날 잘못 행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오르게 했을까요?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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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 “목소리가 익숙하지 않은데, 누구세요?”

레아

“(라헬인척 하며) 저 라헬인데요.”

창세기27장18,19,22을 읽고 교훈#2를 보세요. 뒤꿈치 잡는자가 잡혔

습니다. 여우같은 레아가 야곱보다 한 수 앞섰습니다.

그날 밤의 대화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무엇을 해야만 했는가?

라반은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보내지 않는 것은 그 지방의 관습이라고 야곱에게 설명해주었습니다.(창

29:26) 이 관습을 야곱에게 말해주기 전까지 기다린 라반이 잘한 것인가요! 라반은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면 

7년을 더 일해야 한다고 말해 줬습니다. “너는 두 명 모두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만 해!” 

(창29:26-27)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야곱은 무엇을 해야만 했나요?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여 모든 축복을 다 내려준 후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했던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몹시 심하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크게 울며 말했습니다. 

“주님, 내 죄가 나를 붙잡았나이다! 내가 속아 넘어간 방식은 바로 내가 내 아버지를 속였을 때 했던 방식이었습니

다. 주님, 이제 당신이 저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일을 받을만한 놈입니다. 레아라도 만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야곱이 이것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기는커녕, 그는 그녀(레아)를 

미워하였습니다.(창29:31)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아내를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레아에게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6아이를 주셨는데 이는 야곱의 다른 부인들은 각각 오직 

2명의 아이만 나았는데 이 수는 3배나 많은 수였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레아를 메시야 

계보의 어머니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아가 유다를 나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유다의 뿌리를 통해 

오셨기 때문입니다.(마1:2-3)

속이는 자가 다시 속임을 당하다

창세기37장 31~35절을 읽어보세요.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한테 속았습니다. 야곱도 그의 아들들에게 

속임 당한 적이 있나요? 야곱은 자기 아버지(이삭)가 자신을 털 많은 에서로 착각하도록 하기 위해 염소 

가죽을 사용했었습니다. 야곱도 염소의 사용으로 인해 속은 적이 있나요?       에서는 속임수를 당한 

바로 그날 깨달았지만 야곱은 수년이 흘러 요셉이 살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야 비로소 자신이 예전에 

속임수를 할 때 염소를 사용했던 것처럼 이번에 역으로 자신이 염소를 가지고 속임수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그의 일생동안 자신이 속였던 일들에 대해 도리어 자신이 같은 방법으로 

속임을 당하면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계략을 세워 넘어뜨리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데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과 같은 사람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딤후3:12~17) 그러나 당신이 절대 속일수 없는 분이 한 인격체가 계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7절 “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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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리라.” 야곱은 속임수를 심어 자신의 일생동안 그 열매를 거둬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야곱과 같은 과정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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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7학년 4과

죄의식을 가진 형제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죄의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장에서 우리는 죄의식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들에 

분노를 가져오게 했던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마음속에서 

고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과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 하셨던 뭔가가 있고 사람이 또한 해야 할 어떤 

것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란 단어는 두 가지 다른 것들을 가르칩니다. 때로는 사실을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때로는 감정을 

말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죄란 단어를 먼저 사실로 정의하고 다음에 감정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1) 죄의 사실

죄는 사실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실상 잘못된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있습니다. 죄는 사실상 잘못된 행동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그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범인에게 

“증거가 있으므로 그가 유죄임을 증명합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증거가 그가 법을 어겼고 어떤 

범죄에 대해 유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10절에서 아비멜렉은 이삭의 속이는 행동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에게 죄를 가져올 뻔 하였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록 모르는 가운데 행해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중 하나가 그로 인해 간음죄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죽을죄를 진 사람이 누구라고 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그분의 죄(65절의 마지막 단어를 볼 것)는 무엇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마26:63-64) 주장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유죄였

습니까?_____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 당신은 유죄입니까? _____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는 ___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반드시 ________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의하면 사람이 십계명 중에 하나만을 어기고 다른 명령들을 다 지켜도 그는 모든 

것을 어긴 것으로 여전히 ________다. 사슬이 있는데 한 고리만 끊어지면 여전히 끊어진 사슬입니까? ______  

당신이 절벽 끝에 소중한 생명을 밧줄에 의지하여 매달려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밧줄이 한 군데만 찢어졌거나 

혹은 열 개의 다른 장소에서 찢어졌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까요?____  어느 방식이던 당신은 죽음을 

향해 추락하겠지요? ______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유죄입니

다! 당신은 십계명 모두를 완전하게 지켰습니까? _____  당신은 모든 범죄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고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유죄입니까? ______  이 세상의 사람 중 몇 명이나 죄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까? (롬3:19)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죄의 느낌

죄란 단어는 또한 다른 방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행한 잘못 때문에 수치 혹은 후회 (쏘는 고통)의 감정을 서술합니다. 사실로서의 죄가 있습니다.;나는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책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한 일 때문에 기분이 나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나는 죄의식을 느낍니다!

 죄책감은 아주 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가 잘못을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의 속에 있는 양심이 그를 꾸짖습니다. 그것은 그의 내부에서 “너는 유죄야! 너는 유죄야!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잘못을 저질렀어!”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사람은 모든 것이 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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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___________  시기 (질투)

절___________  증오

절___________ 강력한 증오심

절___________
모략 (창50:20참조--“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

나”)

절   창42:21      요셉의 도움을 애원하는 소리 듣기를 거부함 (그들 자신의 

형제에 대한 잔인한 처사)

절___________ 그들의 형제를 노예로 팔았음

절___________ 속임수 (그들의 아버지 앞에서 죄를 덮어버림 )

절___________ 거짓말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그가 잘못을 했고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죄책감을 느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죄책감을 갖습니다! 죄라는 사실이 

죄책감을 줍니다. 때로는 그가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죄책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유혹당하는 일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유혹이 죄입니까? _____ 주 예수님도 유혹받으셨습니까? (마4장) 

마귀는 주 예수님을 죄 짓게 하려고 욕망을 일으키고 설득하고, 초대하고, 유혹하고 부추기는 일을 했습니까?(마

4장)_____ 주 예수님은 죄를 지었습니까? _____ 단지 유혹만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으니 죄책감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유혹에 소개되는 것과 유혹을 받아들여 그 안으로 들어가고 정신적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은 다릅니다. 유혹에 놀아나는 것은 정신적으로 나쁜 생각을 가져오게 하는데 그것은 나쁜 기분들과, 

죄의식 등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만일 유혹이 계속되어 나의 마음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죄책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혹에 양보하고 그것을 따르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유죄이고(사실) 죄책감을 가져야 합니다. (느낌) 

다윗은 유혹에 굴복하여 간음죄를 짓게 됩니다(삼하11장).  다윗은 죄를 지었고 (사실) 그는 처참했습니다(느

낌). 시편 32장 3-4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죄책감으로 짓눌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의 손이 나를 

____________”(4절). 시편 51장 3절에서는 다윗이 “내 죄가 ______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을 공부하게 되면 그들의 죄가 그들의 범죄 후 많은 햇수가 지났을지라도 항상 그들 

앞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죄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기 전까지 그와 함께 

있습니다. 죄인은 구원받아야 합니다(행10:43). 구원받은 죄인은 그의 죄들을 자백해야 합니다(시51편; 

요일1:9).

 요셉의 형제들의 끔찍한 죄

요셉의 형제들의 나쁜 범죄는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인(2과)과 야곱(3과)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죄는 죄를 낳습니다. 하나의 죄는 다른 죄로 유도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죄 위에 죄를 더해서 

그들의 죄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요셉보다 더 나쁜 구덩이 속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죄의 하향 경로를 추적하게 될 때, 해당되는 죄와 같은 바른 구절을 찾아 넣으시오. (당신에게 일어났던 

한 가지만 제외하고 모두 창세기 37장에서);

이 형제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사실)! 그들이 이 모든 일에 유죄였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했고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요셉에게 한 그들의 죄와 아버지 앞에서 죄를 덮은 결과는 성경 역사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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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장을 이루는 일을 했습니다.

 이 형제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큰 죄를 자백하고 그들의 사악한 행위를 하나님과 그들의 

아버지 앞에서 인정했습니까? 그들은 악한 행위를 회개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죄를 감추고 가리는 것을 

멈췄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저질렀던 것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인정은 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거의 22년 동안 이 형제들은 거짓으로 살았습니다(놀

라운 은폐)!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께 사실을 결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끔찍한 죄의식(느낌)을 고통스럽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까지도(창50:15-17), 

거의 40년이 지난 후에도, 실제로 그들은 죄책감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짧은 몇 

시간동안만 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은 죄의 구덩이 속에 거의 40년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죄책감은 표면위로 나온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보디발에게, 그리고는 감옥으로, 그리고 파라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예측했던 대로 기근이 찾아왔고 이것은 요셉의 형제들을 이집트로 오게 

했습니다. 열 명의 형제들이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고소당했고(창

42:9,12,14), 시험당하고 (창42:15-16) 감옥에 갇힙니다(42:17,19)!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

까? 그들이 죄 없으며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런 시련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받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끔찍한 

범죄(요셉은 지금 적어도 37살 먹었습니다)를 저지른 후 20이나 21년 후에 가서야 최종적으로 그들이 

그들의 죄(적어도 서로에게)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동생에 관하여 ______________(사실)!”(창

42:21)

 아마도 지난 20년 동안 그들은 그들이 죄를 교묘히 피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뿔싸 그들이 

어린 요셉이 구덩이에 있었던 날을 기억하면서 그의 외치는 소리가 그들을 괴롭히며 찾아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간청할 때에(그들의 긍휼과 호의를 구했다) 우리가 그의 혼의 고통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_________________(위의 ‘고통’과 같은 단어임)이 우리에게 임하는도다!”(창42:21) 그들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우리가 그에게 고통을 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고통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요셉에게 

주었던 것을 받는 것 뿐이다!“

 형제들의 괴로움은 그들의 자루 속에서 그들이 돈을 발견했을 때 더 강화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들의 

죄로 인한 양심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끔찍한 범죄로 인해 그들에게 보복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했습니다.; “_________ 우리에게 행하신 이일이 도대체 무엇이냐?”(창42:28) 이 남자들은 무거운 죄의식에 

짓눌려졌습니다.  

 형제들이 두 번째 이집트로 돌아갔고 다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셉의 

잔이 벤자민의 자루(창44:11-13)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있는 유다의 열의에 찬 말을 

검토해 보시오. 그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_______을 찾아내셨으니,”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그가 요셉의 

잔을 훔친 불법을 의미했다고 생각합니까? ______ 그들이 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것을 의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로잡아 괴롭혔던 끔찍한 과거의 불법과 관련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들은 어리석게도 그들의 죄의 벌을 교묘히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지만 마침내 그들을 따라잡았고 

그들은 정면으로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찾아내고야 말았군요! (민32:23)

죄책감은 지속된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을 실제로 용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창45:1-15 참조) 그들은 

그가 다만 그들의 아버지 야곱 때문에 그들에게 친절하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죽음으로 그들은 

요셉이 그들의 악한 행위를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창50:15) 요셉이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을 알았을 때 그가 어찌나 비탄에 젖었는지요.(창50:17) 그들의 죄의 무게가 39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들에게 여전히 무겁게 남아있으니 얼마나 비극인지요! (요셉은 B.C. 1897년경에 이집트에 팔렸고 야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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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1858년경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용서의 약속을 믿기 거부하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믿는 모든 자에게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행10:43; 미7:19; 히10:17; 엡1:7)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들을 자백하는 성도에게 완전한 용서와 씻음을 약속하셨습니다.(요일1:9) 우리는 하나님

이 거짓말쟁이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비난하지 맙시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사람의 죄를 위해 고통을 받고 사람의 범죄들에 대한 사망의 

벌을 지불하기 위해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용서! 죄 문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죄를 가리고 숨기는 것은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죄 

문제를 그처럼 해결하지 말아야 한다는 방법을 보여주는 완전한 본보기입니다!  죄를 인정해야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는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______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눅18:13) 아무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또한 성도의 삶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도는 죄를 자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이런 일을 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절 ______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의 죄를 자백한 것을 

보여주는 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절 ________ 잠언 28장 13절도 보시오.  그렇다면 성도는 “네, 나는 

유죄이며 죄를 지었고 나의 범죄는 크지만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들을 포함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에게도 자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들의 범죄를 요셉과 그의 아버지에게 자백했습니다. 우리의 죄는 항상 하나님께 짓는 것이지만 

때론 다른 사람에게도 짓게 됩니다.

화살표는 당신의 삶에서 어떤 용서받지 못한 죄들을 나타냅니다. 이런 죄들은 당신의 죄의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처리되거나 자백한 각각의 문제는 무게를 가볍게 할 뿐아니라 당신을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왜 모든 죄를 없애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계시고 기꺼이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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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7학년 5과(성경 인물편)

연약한 삼손(Weak Samson)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삼손은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이었지만, 몇 가지 심각하게 약한 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과에서 

우리는 그의 강한 점과 약한 점 모두를 살펴볼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강한 것과 도덕적으로 강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피하고 선한 것을 붙들 수 있는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삼손의 출생 예고

 주의      (삿13:3)가 수태하지 못한 여인(삿13:2)에게 삼손의 출생 메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아무에게도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삿13:21-22) 종종 구약성경의 시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곤 하셨습니다.

천사가 이르기를, 이 사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삿13:5) 

“태에서 부터”는 “태어나면서 부터”를 뜻합니다. 그는 일생동안 나사르인(Nazirite)이 되어야 했습니다. 

“나사르인(Nazirite)”이란 단어는 때때로 “Nazarite”으로 표기됩니다.

 나사르인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이것은 민수기 6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민수기6장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나사르인이 되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님께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민6:2) 구별된 

사람은 “주님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민6:8) 나사르인은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분리하여 자신을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특정한 날 수를 지킨 사람들만이 몇몇은 나사르 인이 되곤 

했는데(민6:4)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그 생애 전부를 나사르 인으로 살도록 따로 구별해 두셨습니다. 그는 

그의 출생하는 날부터 하나님께 나사르 인이 되기로 되어있었습니다.(삿13:5) 이와 마찬가지로 믿는자들도 

다시 태어나는 날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내내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믿는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께 구별되어

져야 하나요?(고후6:17; 7:1) 여기서 구별이란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나요? 

무엇 그리고 누구에게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하나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믿는자들은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요? (살전4:1-8)

나사르인이 해서는 안되는 3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금지된 것들은 무엇인가요?

 1) 민6:3                                                                    

 2) 민6:5                                                                    

 3) 민6:6                                                                    

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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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손은 역사상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이 오늘날 바디빌더 

같이 근육이 울퉁불퉁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의 근육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 

없고 또한 우리는 그의 모습을 그린 그림도 본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의 외형적인 모습은 일반적인 보통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가능한 추측입니다. 우리는 그의 강함이 그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소위 

몸짱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그의 긴 머리로 유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것이 나사르인 에게는 필요한 것임을 볼수 있습니다. 

긴 머리는 약함과 복종의 상징입니다. 나사르인이 자신의 머리를 길게 기를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저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중입니다. 비록 저는 저의 약함을 알지만 

또한 하나님의 강하심도 압니다. 하나님은 나의 권능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머리의 길이에 관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15절에 

따르면, 여자의 머리는              합니다. 이를 고린도전서11장14절에서는 남자가 머리를 기르면 그것이 

수치라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긴 머리가 약함과 복종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구원받은 자매들의 긴 머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남편에게 복종하는 

중이고 내 위에 남편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7절 말씀처럼 이 결혼관계에 있어서 저는 

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Nazarene)사람이셨지만(그분은 나사렛 마을 출신 이셨다.)나실인

(Nazirite)은 아니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오늘날 예수님의 초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긴 생머리에 여성스러운 모습이 아니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 삼손의 힘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의 긴 머리는 그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강함이 되신다는 상징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긴 머리는 그의 강함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힘 때문에,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는 

걸어다니는 기적의 사나이였습니다. 삼손은 그의 힘을 자신의 명예와 혹은 그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서 그의 힘의 진짜 원천이 되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삼손의 임무

사사기13장5절의 마지막 문장에는 삼손의 임무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내기 시작하리라.”

여기서 “시작한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삼손이 시작 한 일을,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이어갔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비록 삼손은 그의 인생에서 어떤 약함과 실패들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목적과 임무를 완성했습니다. 그가 항상 블레셋 사람들을 직접 만났다는 

사실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군대를 모으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한 명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습니

다. 하나님의 축복은 삼손의 시작부터 있었고(삿13:24)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삿13:25)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고린도전서 4장7절에서 말씀하시는 질문을 항상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느냐?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렸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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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손의 약함

삼손은 대규모의 군대와 직면하여 싸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보통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아름다운 

여성 앞에 그는 약함을 보였습니다. 

사사기14장1절에서2절을 읽어보세요. 삼손이 원했던 일에 무슨 잘못이 있었나요?(신7:1-4, 고후6:14) 

삼손의 부모님은 이일을 통해 문제점을 보았나요?(삿14:3) 왜 삼손은 이 여성을 원했었나요? 삼손의 약함은 

그의 욕망과 탐심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욕망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과 관계없이)을 가져야만 하고 지금 당장 그것을 갖겠어.” 만약 삼손이 

도덕적으로 강한 사람이었다면 이 블레셋 여인을 보았을 때 그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나요? 왜 그렇게 

생각 하시나요?

삼손의 부모님은 이것이        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지 못했습니다.(삿14:4) 삼손의 죄와 욕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두셨습니다. 야곱의 속임수 계략을 오히려 

그가 깨닫는데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삼손의 실패를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패배시키기를 원하셨고 이것은 아주 적절한 

상황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자와 수수께끼

사사기14장6절에 따르면, 삼손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나요? 사자를 상대로 싸울 때 그가 사용한 무기는 

무엇인가요? 삼손은 그의 결혼식 잔치에 온 블레셋 사람30명 동료들에게 사자와 꿀을 이용해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의 제안에 동의했나요?(삿14:13) 그들이 수수께끼에 답을 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하며 그 답을 알아내라고 했습니다.(삿14:15)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빚을 지불했어야만 합니다. 삼손의 아내도 그들의 계략에 대해서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강한 남편을 의지했어야 합니다. 그녀의 남편으로서 삼손과 

함께라면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이 일들의 진상이 밝혀진 이후에, 그녀의 부모가 불에 태움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삿15:6)

여러분이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수수께끼의 정답을 발설해버렸고 이를 통해 삼손은 블레셋 사람, 특히 

블레셋 여자는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일의 교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블레셋여인에 의해 발목이 잡히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이었지만 어찌 되었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정답을 말한 것 때문에 화가 

났고 그들 중에 30명을 죽이는 것으로 징계를 내렸습니다.(삿14:19)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의 힘의 비밀은 

무엇인가요?(삿14:19) 

더 놀라운 업적

삼손은 그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여우들을 잡아서 그들의 꼬리를 묶은 다음 꼬리들에 

불붙는 나무 조각들을 달아 줬나요?(삿15:4) 삼손은 이 불붙은 여우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베지 않은 곡식밭으로 

들어가게 하여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삼손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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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삿13:5)그들은 삼손으로 인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여러 문제들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삼손은 심지어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에게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삿15:9-12) 비록 하나님께서 삼손을 

양육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유대인들을 건저 내려고 하셨지만(삿13:5), 이 유대인들은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기를 원했습니다.(삿15:12)그들은 최선을 다해 그를 결박하였고 적들에게 

삼손을 넘겨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 때 삼손이 자신의 백성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앞에서는 삼손은 마치 순한 양처럼 행동했습니다.(삿15:13)그런데 어떻게 삼손은 그를 결박했던 

줄들을 풀어낼 수 있었나요?(삿15:14)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는데 삼손이 사용한 무기는 무엇이었나요?(삿

15:15)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가 이 방법으로 죽였나요?       삼손은 놀라운 한명에 군대 

였습니다.

사사기15장18절에 나오는 삼손의 기도는 우리에게 이 사람에 대핸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첫째, 그는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가 연관된 위대한 승리에서 

그가 공로를 인정받았나요? 삼손에 따르면, 이 위대한 구원에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나요?           셋째, 

그는 그 자신을 하나님의            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개인적인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울부짖나요?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명예를 돌려 드리나요?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시나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리더로서 역할을 했나요?(삿15:20)성경은 이 

20년에 대해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삼손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만 듣습니다. 

또 다른 여자

사사기16장 1절을 읽어보세요. 만약 삼손이 1만명의 블레셋 전체 군대를 보았다 해도,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명의 여자를 보았고 죄에 빠졌나요? 가장 강하고 용감한 블레셋 군인들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하지만, 단 한명의 매력적인 블레셋 여인이 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의 삶은 우리에게 

욕정과 욕망은 어떤 사람의 삶을 통제하여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 음행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고전6:18)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부도덕적이고 홀리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도망치는 것 대신에 그녀에게 곧바로 달려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가자 도시에서 삼손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삼손은 그 성문의 모든 문을 

빼서 어깨에 메고 나와 버렸습니다. (삿16:2-3)

또 다른 여자

삼손은 또 다른 블레셋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였습니다.(삿16:4) 

삼손은 신체적으로 힘 쎈 거인이여서 아무도 전투에서 그를 이기지 못했지만 들릴라의 손에서 그는 한없이 

약했습니다. 강한 사람을 패배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약하지만 영리한 여자의 의해 패배당한 그 자신이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지만 그녀도 그를 사랑했었나요? 하루는 그녀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이 말을 잘 생각해 봅시다. 들릴라가 

진정으로 삼손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나요?(삿16:5-6) 사랑하는 부인이 자기의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순순히 넘겨주는 경우를 본적 있나요?

블레셋에는 5명의 군주가 있었는데, 만약 들릴라가 삼손의 힘의 비밀을 밝혀내기만 한다면 각각의 군주가 

그녀에게 은      을 주기로 했습니다. (삿16:5) 은화를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되나요? 들릴라는 그녀가 

좋아하는 삼손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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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는 모든 신자들은 이 질문을 항상 물어봐야 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가?” 만약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사람인 나와는 얼마나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내가 믿는 성경을 그 사람이 믿지 않는다면, 엄청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잘못된 결혼 배우자 선택으로 인해 파멸될지도 모릅니다. 

사사기16장6절에서 14절을 읽어보세요.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그에게 얼마나 많이 

질문을 했나요? 삼손은 그런 그녀에게 몇 번이나 거짓말을 했나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쯤 되면 삼손이 

그녀를 의심할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삼손은 이 일을 통해서 들릴라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지만 들릴라는 아주 끈질긴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자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마침내 그 비밀을 밝혀내고 말았습니다.(삿

16:15-17)

왜 삼손은 그의 힘이 그에게서 떠나게 하였나요?(삿16:19)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사기16장 20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단지 주님께서 그의 힘의 원천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외부에 보이는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삼손은 그의 탐욕과 욕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부정직하고 악한 여자와의 잠깐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삼손은 지은 죄 값은 아직 지불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블레셋사람들이 이 연약한 희생자가 된 삼손에게 

행한 악한 일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삼손이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 보다는 가볍게 그들은 이 죄수를 가능한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셔서 삼손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의 도덕적 

연약함이 있지만, 삼손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 중에 하나로 언급됩니다.(히브리서11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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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일학교 7학년 6과

이방 여인 룻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소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소속되고 어떤 일들의 한 부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가족에게 속합니까? 당신은 교회 가족의 일원입니까? 

당신은 한 나라에 소속되어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팀이나 조직이나 클럽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어있는지 그것의 이름을 나열해 보십시오.;

 사람이 소속되어있는 것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의미와 목적을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소속감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룻기 1장

룻기에 나오는 사건들은 언제 일어났습니까?(룻1:1) (바른 답에 동그라미 치시오.)

(a)    모세의 시대에

 (b)    여호수아의 시대에

 (c)    재판관들 시대에

 (d)    왕들의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나중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두 사람은 

누구이고 이 도시를 매우 유명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4(끝부분)과 2:11 보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은 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까?(룻1:1) 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들은 어느 

나라로 갔습니까?(룻1:2) ______________ 지도상에서 이 나라를 찾으시오. (대부분의 성경책의 뒷부분에 

지도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큰 바다의 동쪽에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것은 또한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

다!

1장 4절에서 우리는 룻을 만나게 됩니다. 룻은 유대 여인이었습니까? _____ 그녀는 들릴라와 같이 블레셋 

여인이었습니까?______ 그녀는 무엇하는 사람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 그녀는 이방인이었으며 이교

도나 무종교인으로(성경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나라로부터 온 구원받지 못한 사람) 또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모압 사람은 유대 땅에서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제외되는 사람들입니다. 

(신23:3-6)

모압 땅에서 누가 죽었습니까? (룻1:3,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기근이 끝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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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미는 그녀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했습니다.(룻1:6-7) 그녀는 두 며느리들을 그들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을 재촉했습니다.(룻1:8) 오르바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룻1:14-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녀는 그녀의 백성과 (가짜)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모압 

족속의 죽은 종교와 어리석은 우상숭배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룻1:16-1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녀는 시어머니 옆에 붙어있기로 결심했습니다.(“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룻1:17) 이런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하면서 룻이 바꾸기 원했던 것들은 무엇들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형제의 이름을 구하는 법

이 법은 신명기 25장 5-10절에 있습니다.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이 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을 읽으시오. 룻의 남편이 죽었습니까? _____ 그들은 자녀들이 있었습니까? _____ 이 

법은 죽은 남편의 형제가 그 여인(그의 형수)과 결혼할 수 있으며 맏아들은 죽은 남편의 이름을 갖게 되고 

또한 그 사람의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25:6) 그 형제는 이 과부와 결혼했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녀와 

결혼하기를 거절할 수 있습니까? (신25:7-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룻의 죽은 

남편은 그녀와 결혼할 수 있는 살아있는 어떤 형제들이 있었습니까?(룻1:11-13)_____ 비록 살아있는 

형제들이 없었다 할지라도, 엘리멜렉(나오미의 남편)의 가까운 친족이 또한 이것을 할 수 있었고 이런 방법으로 

룻의 죽은 남편(말론—룻4:10)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룻기 2장

나오미는 가까운 친척(친족, 그녀의 남편의 가까운 친척)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룻

2:1)________ 룻이 들에 나가 이삭 주우려고 나갔다가 이 사람의 밭에서 마치게 되었습니다(룻2:2). 그녀가 

이 특정한 밭에서 마치게 되었다는 것은 운이 참 좋은 것처럼 보였지만(룻2:3의 “”우연히“라는 단어 참조),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셔서 바른 여인이 바른 시간에 바른 

밭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잘  하십니다! “이삭 줍다”는 곡식 베는 자들이 남긴 

곡식을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겨진” 것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서는 이런 것을 그의 법으로 규정해 놓으셨습니다(레19:9-10; 23:22; 신24:19). 농부는 그의 밭의 

구석에 곡식을 남겨두었어야 하고 또한 그의 밭은 수확을 완전히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충분한 곡식을 남겨두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지제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들로 나가 그들을 위해 남겨진 곡식들을 거두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일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들이 값없이 받는 보조금으로 보상받는 오늘날의 복지 제도와는 다릅니다. 무책임은 보상되어져

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10—일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_____ 말아야 한다. 보아스는 룻에게 

큰 친절을 베풀었고(룻2:8-9) 그녀는 놀라움으로 응답을 했습니다(룻2:10).; “왜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십니까? 나는 타국인일 뿐입니다. 나는 실제로 속하지 못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당신께서 내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룻은 이 땅으로 은혜와 은혜의 하나님을 찾아 왔고 그녀는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를 위해 했던 모든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룻2:11). 기억하시오, 나오미는 

늙었고 그녀를 돌볼 남편이나 아들들이 없었습니다.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원했습니다. 보아스도 룻이 유대 땅으로 오기 위해 희생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룻이 버려야 

했던 몇 가지들은 무엇이었습니까(룻2: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룻은 그녀의 새로

운 인생에 속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과거의 삶에 속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좋은 

어떤 것에 소속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버리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는 _______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막10:28).”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버렸던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막

1:16-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베드로는 많은 것을 버렸지만 또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 생에 있어서 지금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막10:29-30)? ______ 그는 다음 생에서 

그때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막10:30)? 모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버렸던 것(히11:24-27)은 

무엇들이었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세는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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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은 많은 것을 버렸지만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것을 얻었습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버렸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그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룻2:12 보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그대에게” 룻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들(시

91:4)아래에 피난처를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암탉이 어린 병아리를 자기 

날개아래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안전을 위해 그분께 나오는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날개들 아래 있기를 원합니까(마23:37)? _____ 그러나 룻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을 언제나 받아들이실 것입니

다!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룻2:14-17). 나오미는 룻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매우 

기뻐했습니다(룻2:18-20). 보아스는 룻에게 바른 남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룻기 3장

나오미는 룻을 위해 _______(룻3:1)을 찾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그녀를 위해 결혼을 주선해 주고 싶다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친족-구속자(룻의 첫 남편의 친척이고 신명기 25:5-10

에 나오는 율법을 성취할 사람)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친족-구속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나올 

것입니다. 룻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이상할 것 같은 어떤 것을 보아스에게 했습니다. 그녀는 보아스가 

누워있었던 곳으로 조용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거기에 누웠습니다(룻3:4,7).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그것이 뭣을 뜻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발로 차서 내보낼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표시였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친족-구속자로 초청하고 있었고(룻3:9) 그는 그 초대를 받아드렸습니다(룻3:10-13). 베들레헴에 온 이후로 

룻은 사람들 사이에서 훌륭한 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룻3: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같은 단어가 (“덕 있는“) 나와 있는 잠언 31장 10절도 보시오. 그녀는 

덕과 선함과 의로움에서 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선행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룻2:11). 온 도시가 이 여인의 간증으로 인해 감동받았습니까(룻3:11)? ______ 보아스도 덕스러운 

남자였습니다. 보아스는 잘못 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보아스는 잘못되어 보이는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사람들이 타작마당에서의 그녀의 존재를 알지 못할 것을 알았고 그는 이런 

일이 알려지기 전에 도피할 것을 원했습니다(룻3:14). 보아스는 아무 잘못도 안했고 누구라도 그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은 악을 삼가야하고 우리도 “악의 모든 _____________”을 

삼가야 합니다(살전5:22).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원했으나 한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첫 남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평하게 하려면 이 사람이 첫 

선택이 되었어야 합니다(룻3:12-13). 룻기의 마지막 장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룻기 4장 

성문은 중요한 업무들이 행해졌던 장소이고(룻4:1) 보아스가 그 도시의  장로 열 명을 증인으로 데려간 

장소입니다(룻4:2).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사람에게 그 땅을 되찾고 룻과 결혼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룻4:3-6). 그의 답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나는 무를 수 ______ ”(룻4:6). 이것은 우리에게 율법을 

생각하게 합니다. 법은 사람을 무를 수 없습니다! 법은 구부리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법은 사람을 저주 

아래 놓을 수 있지만(갈3:10,13)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죄인(갈3:13)을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법은 룻을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신23:3참조)! 법은 죄인들을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보여줄 수 있지만(롬3:20), 법은 사람의 죄를 면제해 줄 수는 없습니다. 법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은 그의 얼굴이 얼마나 더러운지 보여주지만 그의 얼굴을 씻어줄 수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______ _______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롬8:3) 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친족이 룻과 결혼하기를 거부하자, 보아스는 그녀와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룻4:9-13).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아스가 룻기 2:12에서 기도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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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 재판관

영적인 빛 영적 어두움

순수함 부도덕

진리이신 한 분 하나님을 위한 결정 신들이 아닌 우상들을 추구함

헌신 불충

사랑 정욕

화평 전쟁

친절함 잔인함

순종으로 인한 복 불순종으로 인한 애통함

의로움의 오아시스 반항의 사막

이방인의 신실함 “택한 백성”의 신실하지 못함

그 기도를 실현시키도록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룻을 매우 의미심장한 방법으로 축복하고 

보상을 주었습니다. 4장의 끝에 다다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룻 위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룻기 4:17에 보면 룻의 첫 아들의 이름이 오베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룻4:17), 룻은 

다윗 왕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________________ 룻은 위대한 메시아(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메시아의 어머니였다

는 의미도 있습니다. 당신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위대한 왕의 가계에서 룻의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까? 

_____절 이방 여인 룻은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이제 그녀는 일원으로 소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덕 있는 남자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위대한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왕가의 

계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뿐인 진리의 하나님 – 주님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

다!

"Now I belong to Jesus; Jesus belongs to me!

 Not for the years of time alone, but for eternity!"

–Norman Clayton

“이제 나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은 내게 속한다!

정해진 시간 동안만이 아닌 영원토록!“

- 노만 클레이튼  

소속감의 문제점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는 누구에게 그리고 무엇에게 속합니까? 요8:44; 엡2:1-3; 요일3:8,12 참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람이 구원 받으면 그들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요17:14,16; 요일3:1; 골1:13 참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 모두는 한 때 룻과 많이 닮았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엡2:11-12참조). 

“한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____로 ___________(가까이)”(엡

2:13).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한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그분이 “우리를 _______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3:18).

룻과 그녀가 살았던 슬픈 날 사이의 대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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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구속자는 혈연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함께 하셨습니까(히2:1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기 ______과 

같게”(히2:17)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셨습니다!

(2) 친족- 구속자는 땅을 살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부유했고 값을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룻2: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의 큰 값을 지불 하실 수 있었고(고전6:20)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음으로 

그분 자신의 피로 그것을 지불하셨습니다(벧전1:18-19). 우리는 두 가지 이유들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창조(우리를 지음)와 구속(우리를 사셨음)!

(3) 친족 구속자는 반드시 되찾을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원하셨습니까(눅22:42; 히10:7)? ______

(4) 친족-구속자는 그가 결혼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롬5:8)?

(5) 친족-구속자는 결혼을 원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까(롬7:4)?  

______

친족-구속자

우리가 룻기를 읽을 때에 보아스는 위대한 구속자이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룻은 성도를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상기되어지는 몇 가지 진리들이 있습니다.:

믿는 성도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았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할 수 

있습니다(골1:12-14; 엡2:8-l0; 시107:2). 

“구속 받았으니, 이것을 얼마나 찬양하고 싶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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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7학년 7과(성경 인물편)

육신적인 사울(Fleshly Saul)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울을 왕으로 갖기 전에 또 다른 

왕이 계셨습니다. 이 왕은 누구셨을까요?(삼상8:7)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삼상8:5)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다른 민족들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들은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최선의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좋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명심할 것은 네가 그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시되 그들의 혼에게는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십니다.(시106:15)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허락해 주신다고 하여 그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점에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이상적인 왕의 모습처럼 보였나요?(삼상9:1~2)사울은 사무엘에

게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삼상10: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것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왕을 요청함으로써 정당한 일을 했던 건가요?(삼상8:7; 12:17)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강한사람이어서 이상적인 왕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한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사람(A Spiritual Man)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왕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다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8절의 말씀을 절대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무엘상10장6,7,10절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오셨심을 

배웁니다. 이것이 사울이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전혀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번 오셨습니다. 사무엘상19장18~24절에서, 사울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확실히 사울과 그의 추종자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의 메신저를 그의 악한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삼상19:20-21)

마침내 사울왕이 스스로 혼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삼상19:23-24)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민22:28) 당나귀에게 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나귀가 영적이다라

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울왕이 처음에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삼상10:7) 그러나 사울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서 행하시는 것들을 거부할때에 

하나님의 영께서는                . (삼상16:14)

아마도 사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록은 사무엘상11장에 기록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이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울왕이 이 승리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삼상11:13에 

기록되 있습니다.) 사울왕의 왕권은 이렇게 처음에는 아주 멋있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둔 큰 

승리 이후로 그의 왕권은 내리막길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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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울왕이 육신적으로 잘못 행한 10가지

(1) 육신에 속한 일 #1 : 성급함(Impatience)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 동안 기다려라’ 고 했습니다. 그러면 7일이 끝나는 날에 사무엘이 와서 희생물을 

드리고 사울이 행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상10:8) 그러나 사무엘상13장8~10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나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시기가 되도 오지 않자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당황 버튼(the panic button)을 눌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고 

행하는 것 대신에, 그는 당황해 했고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 버렸습니다. 서두르는 바람에 사울은 

제사장들만이 해야 하는 일을 자신이 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13장9절에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불순종의 행동이었습니다. (삼상13:13)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삼상

13:4) 그는 육신적인 사람(a fleshly man)이었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이 찾으시

는 사람이었지만, 사울은 아니었습니다. 

(2) 육신에 속한 일 #2 : 어리석은 말들(Floolish words)

사무엘상1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워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전체 군대를 낙담시키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했나요?(삼상14:24)              그러나 이때는 금식을 선포할 

적절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격렬한 전투 가운데 군사들은 적절한 영양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사울의 명령을 위반했었나요?(삼상14:27)          사울은 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기를 원했나요?(삼상14:43-44)                  백성들은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나요?(삼상14:45)  

        이렇게 사울은 자신이 말 할 필요가 없는 말들을 어리석게 그리고 성급하게 하곤 했습니다. 

(3) 육신에 속한 일 #3 : 반역(Rebellion)

로마서 8장7절에서 육신적인        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죄 본성)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려 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적하고 그것에 복종하기를 거절합니다. 반역은 인간의 죄에 본성에 일부입니다. 

우리는 삼상15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고 불손종하는 것에 대해 배웁니다. 사무엘상15장3절에 

나온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주목해 보세요. 사울이 이 명령에 순종하나요?(삼상15:8-9)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나요?(삼상15:11)        그러나 육신적인 사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나요?(삼상15:13) 기억하십시

오, 부분적인 불순종도 전체적인 불순종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에 따르면 사울이 지은 죄 2가지는 무엇인가요?(삼상15:23)

 1.                   2.                  

사울이 결국 버린 것은 무엇인가요?(삼상15:23)             

 (4) 육신에 속한 일 #4 : 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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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상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사울은 이 

전투에서 이 거인과 상대하지 않았나요?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삼상9:2) 왜 그는 하나님께서 이 거인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나요? 그것은 사울이 

겁쟁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사람으로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반면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5) 육신에 속한 일 #5 : 질투(Jealousy)

 갈라디아서5장20절에서는 경쟁(emulations- 질투)이 육신에 속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시

기”(Envylings) 또한 육신에 속한 일 목록에 들어 있는데(갈5:21) 이 말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18장6-8절을 읽어보세요. 무엇이 사울로 하여금 질투하게 만들었나요?           

사울이 질투를 느낀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울이 부러워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사울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무엇을 갖고 싶어 했나요?                그의 이 강한 질투심이 그가 무슨 죄를 짓도록 

이끌었나요?(삼상18:8)                

(6) 육신에 속한 일 #6 : 미워함(Hatred)

미워함은 육신에 속한 일 중에 하나인가요?(갈5:19-20)          사울의 질투와 분노는 이제 다윗을 

향한 강렬한 증오로 변했습니다. 사울은 이 증오심을 어떻게 표출했나요?(삼상18:11)          사울은 

이 일을 몇 번이나 시도했나요?(삼상18:11과 삼상19:10을 비교해보세요.)              그에게 있어 

다윗은 나약한 목표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다윗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셨습니다. 

(7) 육신에 속한 일# 7 : 분노(Anger)

 분노는 갈라디아서 5장19-21절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일들 중에 하나인가요?       다윗을 향한 

사울의 분노는 너무 강렬해서 이제 그는 다윗 주변에 있는 인물들에게 까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습니

다. 사무엘상20장30절에서 사울이 화를 낼 때 함께 있었던 인물은 누구인가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다윗을 데리고 오면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가 죽어야 합니까? 그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삼상

20:31-32) 이 대답은 아주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이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였습니까?(삼상

20:33)                          기억하십시오. 요나단은 사울의 피를 이어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목표물을 놓쳤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창던지기에서 4번 던져 한 번도 맞추지 못한 꼴이 되었군요.

(8) 육신에 속한 일 #8 : 살인(Murders)

당신은 육신에 속한 일 리스트에서 살인을 찾았나요? 사무엘상21장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빵을 

주는 일을 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사울왕으로 부터 도망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누구든지 사울의 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22장13절에서 사울왕은 왜 다윗을 도와주었는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묻고 이에 제사장이 대답하는 장면이 14절에 나옵니다. 아히멜렉이 생각하기에 다윗이 

신실한 자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했나요? 또한 그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존귀한 

자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존귀하지 못한 자라고 생각했나요? 제사장의 이 대답 때문에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 에게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이요.”(삼상22:16)그리고는 사울은 제사장 한명만 죽이는 

것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그날 제사장 장막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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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사울은 보병들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말에 따르면, 이 제사장들이 

왜 죽어야만 했나요?(삼상22:17)                          다윗과 함께 한 자는 누구든지 사울을 반대했습니다. 

보병들이 이 일을 기꺼이 하려고 했나요?(삼상22:17)         그들이 더 잘 알았습니다. 

그곳엔 이 악한 일을 기꺼이 하려는 자는 오직 한사람 뿐 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삼상22:18)  

        비록 도엑(Doeg)이 실제로 이 일을 행했지만, 누가 이 제사장들의 살육에 책임이 있나요?(삼상

22:21)       사울은 이 살인의 죄가 있습니다. 

(9) 육신에 속한 일 #9 : 거짓 회개(Phoney Repentance)

 사무엘상24장2~15절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가졌었나요?

다윗이 사울의 목숩을 살려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사울이 말한 내용에 주목해 보세요. (삼상24:16-21)사울은 

울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나의       ” 이라고 불렀습니다.(16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도다. 너는 선을 

해하고 나는 악을 행했다.”(17절)라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20절) 사울은 진심으로 다윗을 향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낀 것인가요? 그가 

말한 이 모든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과연 진실일까요?

사무엘상26장2절에서 사울은 무엇을 했나요?             그는 다시 자기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 가버렸습니다. 

사무엘상26장5-16절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가졌나요? 다윗이 사울의 

목숨을 살려 줬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을 때 그가 무어라 말했는지 주목해보세요.(삼상26:17-21) 특별히 

21절을 주목해 보세요.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 그는 심지어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21절) 사울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친 것인가요? 그가 진실로 

회개하는 것인가요?(죄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바꿔 구원자께로 향하게) 이 모든 것은 듣기에 선해 보이지만 

실제로도 그럴까요?

이쯤 되니 다윗은 사울이 어떤 상태인지 꽤 잘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이 생각했었나요?(삼상27:1)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도 듣기에 꽤 선한 말을 하고 회개하는 척 할 수 있지만 결국엔 속임수 이고 진정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단 한 번도 고린도후서7장9-10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한 적이 없습니다. 

(10) 육신에 속한 일 #10 : 마술(Witchcraft)

“마술 혹은 마법”은 육신에 속한 일 중에 하나로 언급된 것인가요?(갈5:19-21)       사울의 삶의 끝무렵에 

그는 마법사 혹은 영매들을 찾아 다녔습니다.(삼상28:7) 이 여인은 죽은 자와 애기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교제하지 않으시자(왜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삼상15:23) 그는 점치는 자들에게 마음을 돌렸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안되죠?(신18:9-14)

 a. 사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얼룩졌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무엇으로 특징지어져야 

하나요?(요일2:3-4;5:3)                     

 b. 사울의 삶은 다윗(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향한 미움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무엇으로 

특징지어져야하나요?(요일3:14-15;ㅣ 2:9-10; 4:20-21)

                                                  

  c. 사울의 삶은 악한 행동과 의롭지 못한 행실들로 얼룩졌습니다. 믿는 자들의 삶은 무엇으로 특징지어져야 

하나요? (요일2:29; 3:7-12)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사울과 같지 않아. 나는 창을 사람을 향해서 절대 던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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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거야. 나는 절대 85명의 목사들을 죽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점치는 집에 가지 않을 거야.”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도 사울과 같은 동일한 육신(죄의 본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 자체로 

썩고 부패 합니다. 사울이 처한 동일한 상황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가 했던 일들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일들도 할지도 모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라.”(롬8:3)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구원하셨나요?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 39 -

주일학교 7학년 8과

자기 연민에 빠진 다윗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지난 과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매주 매월 쫓아 다녔던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처럼 

살았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때로는 동굴 속과 다른 은신처들에서 숨어 지냈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삶의 모습입니다. 실제로 도망자인 것과 죄 없이 도망자가 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윗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삼상26:18참조). 만일 다윗이 왕의 아들을 죽였다거나 

왕의 금을 훔쳤다면 아주 다른 이야기가 되었겠지만 다윗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고 없이” 추적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 추적을 받을 때 그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믿고 그의 눈을 그의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적어놓은 많은 시편들을 

잃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놀라운 믿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던 한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시선을 주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에게 미안한 감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다윗이 

자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____________: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삼상27:1)  다윗은 자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자기 ”연민 

놀이” 속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를 돌보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계속 그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자기 연민은 오래 계속되었고 그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마침내 

그는 그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했습니다(삼상30:6). 다윗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했던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벗어나 우리 자신들을 

위해 연민의 감정을 가졌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연민이라고 부르며 이 과에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란 무엇일까요?

 “연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슬프고, 어떤 사람을 위해 느끼고 염려하고 공감해주는 (당신 

자신을 어떤 사람의 입장에 놓고 그들과 함께 느끼고 고통 분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민이란 좋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고통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통하고 깊이 염려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연민을 가지도록 

명령까지 하셨습니다.;“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______________  형제로서 사랑하고 

________________ 예의바르게 행하라.”(벧전3:8). 우리 하나님은 동정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C_______________ 하나님이십니다(롬9:15). 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을 

보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마9:36)? _________________ 우리는 우리와 함께 느끼고 동감하시며 

우리가 겪는 것을 알고 계시는 구주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병들과 연약함의 감정들을 몸소 만져주시는 

대 제사장(주 예수님)이 계십니다(히4:15). 땅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십니다.

잘못된 연민의 종류

연민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연민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입니다. 그러나 연민이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것이라면 추해지고 죄를 짓게 되고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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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조재하다

“열정으로 타오르다”

부러워하다

“시기로 뜨거워지다”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형통함 때문에 자신

에 대해 유감을 느끼는 것)

그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연민 --> 그들과 함께 느끼고 염려하며 불쌍히 여김

    나를 위한 연민 -->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며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 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권리만 

생각함.

 자기 연민은 그런 불쌍히 여기며 동정과 염려를 하며 잘못된 방향(자신을 향해)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동정심은 남들을 향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자기-연민은 어쨌든 건전한 방법으로 뻗지 못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혹은 그녀의) 삶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조해 하지 마시오

 성경은 “자기-연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개념을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조하

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은 초조해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37:1을 참조해 봅시다--“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__________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초조해 하다”란 단어는 “ ”화내고, 열정으로 뜨거워지며, 자기 자신을 위해(자기-연민) 

매우 동요를 일으키며 비틀거리는 정도까지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단어는 또한 시편 37:7-8에서도 

나옵니다.:”자기 길에서 형통한 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7절) 초조해 하는 자는 열을 받아서 

뜨거워져서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동요되어서 어지러워합니다(세탁기의 

움직임처럼).

시편 37:1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두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1) ___________  하지 말라   2) ________________하지 말라

이들 두 단어들은 유사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동정심의 바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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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eel sorry for myself. Here I am 

trying to live right and trying to 

obey God. My neighbor could care 

less about God but he seems to be 

blessed in every way. He has a new 

house and a new car and everything 

he needs. That's not fair! I'm the 

one who should be blessed because 

I'm the one who is trying to live 

right."

 동정심이나 슬픔의 바른 모습은 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고치고자 애쓰는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들을 접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정심과 슬픔의 바른 모습과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9-10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근심에 대해 읽게 됩니다. 어느 것이 건강한 모습의 걱정입니까? 어느 것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의 걱정입니까? 바른 모습의 걱정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어떤 것을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그것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삶의 

방식을 바꾸도록 인도하게 되는 생각과 마음의 순수한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근심의 잘못된 모습(세상의 

근심)은 오직 ________을 이루느니라(고후7:10). 마태복음 27:3-5을 읽으시오. 유다는 근심이 있었습니까? 

_____  그는 바른 모습의 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______ 그는 그의 문제를 실제로 고쳤습니까? _____ 

그는 실제로 구주께로 돌아갔습니까? ______ 그는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시점까지 자신에 대해 유감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지난 과에서 우리는 다윗이 그의 목숨을 건졌던 후로 사울왕의 

근심에 대해 배웠습니다. 사무엘 상 26:21을 읽으시오. 사울의 근심은 “경건한 근심”이었습니까? _____ 

사울은 그의 방법들을 바꿀 만큼 유감스러워 했습니까? ______ 사울은 다윗을 향한 시기와 증오심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것을 했습니까? ______ 사울의 근심은 회개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까? ________

악한 자의 형통

 다시 시편 37장으로 돌아갑시다. 사람은 악한 자의 형통함 때문에 초조해 하지 말아야 합니다(1절과 

7절).

초조씨 -->“나는 내가 불쌍해. 나는 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모든 일에 복을 받은 것 같이 보인다. 그는 새 집과 새 차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공평하지 않아! 내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돼야 합니다.” 

초조씨가 그의 이웃에 대해 깨달았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시37: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조해 하는 대신에 초조씨가 해야할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시37:3,4,5,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초조씨는 정말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낍니까(시37:9)? ______________ 초조씨는 누구를 위해 진실로 불쌍함

을 가져야 합니까(시37:10,13,17,20)? 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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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eel so sorry for myself. The 

wicked are  doing so well (verse 3). 

I have all kinds of trouble and prob-

lems but  they don't (verse 5). It 

must pay  to be wicked because they 

have more than heart  could wish 

(verse 7). They increase in riches 

and I have trouble paying for the 

rent (verse 12). I feel so sorry that 

I can't be like them!"

"Lord, my load is too great. 

These children of Israel are stub-

born and disobedient and 

unbelieving. How can I take care 

of all of them? It's too much!"

시편 73편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배웁니다.: 

질투씨---> “난 내가 매우 불쌍해. 악한 자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3절). 나는 온갖 종류의 고난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들은 없어(5절).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그만큼 

지불해야 돼(7절). 그들의 재물은 늘어나고 나는 집세를 낼 여유도 없어(12절).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 너무 유감이야!” 질투씨는 사악한 자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반해 그는 너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씁쓸하고 열이 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나는 왜 그들처럼 

좋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할까? 그들은 왜 나보다 더 잘 살까? 질투씨는 자기 연민 속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런 자기 연민을 종식할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______ 내가 깨달았나이다.(시73:17--"끝"은 그들에게 나중에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질투씨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부터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보았습니

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그 자신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대신에 그는 사악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왜 악한 자들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까(시73:18-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세

 경건한 사람들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것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민수기 11장에서처럼 모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의 자기-연민의 모습을 10-15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모세씨 ---> 주님, 내 짐이 너무 큽니다. 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고집이 세고 순종하지 않으며 믿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 모두를 돌볼 수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다만 그 짐과 문제들만 보았습니다. 

모세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혹은 불평만 늘어놓았습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의 자기-연민은 “____죽이시오”(15절)라고 말하는 정도로 커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

연민 모습들에는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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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건강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오늘 아프기 때문에 내가 불쌍하다

고 느낀다)

“나는 교제할 권리가 있어!” (그리고 내 친구들이 더 다정하지 않아서 

내가 불쌍하다고 느낀다)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자주 슬퍼서 내가 불쌍하

다고 느낀다)

“내가 한 일에 대해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슬프다)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요?

 자기-연민은 나의 인간적인 권리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기-연민은 나와 내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권리들만 생각하는 때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자주 느끼는 다른 “권리들”에 대해 생각해 낼 수 있습니까?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권리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가복음 9:23에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라 오려는 사람들은 “___________ 부인해야”(자신에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그의 인간적 권리들에도 “아니

오”라고 말하는 것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24 읽으시오. 만일 당신이 진정한 권리들을 

원한다면 당신의 권리들을 잃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한다면 당신은 그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권리들을 잃으면 당신은 그들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그분이 무엇이든지, 어떻게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하시게 내 드려야 한다!” 그분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내게 더 중요한 것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의 권리들을 하나님의 

것보다 우선시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하라고 하신 것들이 나의 권리들(내가 원하고 선택하는 것)을 간섭한다고 느끼면 나는 어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나는 자기-연민이라는 지속적인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처리되지 않은 자기-연민은 항상 

죄(분노, 시기, 낙담, 두려움과 걱정)를 더 깊게 하며 언덕 아래로 데려갈 것입니다. 걱정이란 나 자신에 

대해 미리(앞서서) 불쌍히 여기는 느낌입니다! 자기-연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빌립보서 4;6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했던 일입니까(삼상30:6)? _____  당신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것을 했어야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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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7학년 9과(성경 인물편)

반역자 압살롬(Rebellious Absalom)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반항적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반역자(반항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반역자는 어떤 권위에 

반대하고 저항하며 불복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역자는 권위가 있는(이때 권위는 법적인 것이며 그것이 

합당하고 올바르게 작동한다고 가정하자) 사람에게 절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반항적인(반역적인)

이란 단어의 반대 뜻을 가진 단어를 생각 할 수 있나요?(힌트, 그 단어는 에베소서 5장2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왕을 대적하거나 혹은 주인(왕)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엡5:24, 벧전2:13,17)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권위 중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권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순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반역하는 압살롬의 삶을 공부하면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는 반역하고 반항적인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은 누구인가요?

사무엘하3장2~5절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많은 부인들을 두었나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많은 아내들과 결혼하는 것을 원하셨나요?(마19:4-8, 창2:24)         다윗이 둔 많은 부인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이번 과에서 우리는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인 바로 압살롬(Absalom)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다윗의 장자는 누구입니까?(삼하3:2)           압살롬의 어머니는 누구였나요?(삼하3:3)      

압살롬이란 이름의 의미는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Ab= 아버지, Shalom=평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압살롬은 오히려 그 반대로 불렸어야 했습니다. 전쟁의 아들! 이렇게 말이죠. 누가 압살롬의 

아버지 였나요? (삼하13:1)          

 복수심에 불탄 압살롬

압살롬은          이란 이름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삼하13:1)그녀는 무척이나 아름다웠습니다. 누가 

그녀를 사랑했나요?(삼하13:1)          다말은 암논의 이복 누이 였습니다.(어머니만 다를 뿐 같은 아버지인 

다윗의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말을 향한 암논의 사랑은 실제로는 정욕이었습니다. 그는 다말을 그저 

자기의 정욕의 기쁨을 만족시켜줄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욕망이 너무 커서 그는 실제로  

           도 했습니다. (삼하13:2)

마침내 암논은 그의 더러운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삼하13:10-11) 다말은 아주 

참한 여성의 본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처녀였습니다. (삼하13:2) 그녀는 완강하게 암논의 꾀임을 

거절하고 그를 저항했습니다.(12절) 그녀는 암논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며 그 

일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수치수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고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13절) 

그녀는 암논이 이런일을 저지르면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13절) 또한 그녀는 

암논에게 결혼의 선택권을 주기까지 했습니다.(13절)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암논, 당신이 원한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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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께 말하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당신의 아내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암논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나는 그녀를 원해, 그래서 나는 지금 

그녀를 가질꺼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절대 기다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당장 원하는 것만 원합니다. 

 암논이 그의 이복동생을 수치스럽게 한 후, 그가 그녀를 향해 품었던 사랑이 어떻게 변했나요?(15절)

             모세의 법에 따르면, 간음에 대한 처벌이 무엇이었나요?(신22:22)            만약 남자가 

정혼한 여자와 누으면, 어떤 처벌이 있었나요?(신22:25)             만약 남자가 정혼하지 않은(다말과 

같이) 처녀와 누으면, 이 남자는 죽임을 당했나요?(신22:28-29)           암논의 죄는 끔찍하고 매우 

심각했지만 죽음으로 처벌 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의 누이에게 행한 짓을 알고는 매우 불쾌히 여겼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싶어 했던 이유들

1) 복수, 그가 자기 누이에게 행한 짓들에 대한 복수심

2)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었고 아마도 왕좌가 그에게 물려질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에. 이미 압살롬의 

눈은 왕좌를 향해 있었고, 그러기에 그는 어떤 경쟁자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였나요? (삼하13:28-29)           

그후 압살롬이 그술로 도망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삼하13:38) 그곳은 압살롬의 어머니가 

태어난 갈릴리 해변가 근처의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삼하3:3) 압살롬은 양 부모로부터 왕족의 혈통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그술 왕 달매의 딸 마아가 였습니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 혹은 손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다윗의 맏아들을 죽였지만,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삼하13:39)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다

그술 땅에서 3년이란 시간을 보낸 뒤에 압살롬은 마침내 다윗왕의 허락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삼하14:21) 그러나 압살롬이 허락받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나요?(삼하14:24)          그는 자기 아버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거부 당했습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기간 2년을 다 채운 뒤에, 압살롬은 

요압을 시켜 자기의 뜻을 다윗왕에게 전하게 하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압살롬을 무시했습니다.(삼하14:28~29)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일은 무엇이었나요? 

(삼하14:30)                이 일은 효과가 있었고 압살롬은 드디어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왕 앞에서 복종하고 경배하는 척 했나요? (삼하14:33)        그의 마음속으로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가 복종적이었나요 아니면 반역적이었나요?                    

압살롬의 외모

사무엘하14장25-26절에 따르면, 압살롬은 외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잘생겼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어떤 흠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그와 비교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또한 그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듣습니다.(‘polled’의 의미는 ‘자르다, 깎다’라는 뜻입니다.) 

압살롬은 자기 머리를 자주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머리를 자르기 전까지 오래 동안 길렀습니다. 

사실 그가 자기 머리를 자르러 가는 때는 머리가 너무 무거웠을 때 였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의 무게는 무려 

        나 되었으니까요.(삼상14:26) 아마 그 무게는 3~4 파운드 정도는 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14절에 따르면 남자가 머리를 기르는 것이 고귀하다고 했나요? 아니면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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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 자신의 왕이 되고 싶어. 어

떤 누구도 나를 지배하는 것 원치 않

아. 어떤 누구도 나에게 이래라 저래

라 말하는 것 원치 않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어떤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도 나에게 명령 내리면 

안돼. 나는 내 자신의 왕이 될거야.

압살롬이 마음을 훔치다

사무엘하15장1~6절을 읽어보면,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려 노력하고 그래서 다윗이 아닌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왕의 후계자 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줄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1절) 그는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선전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왕이 되었다면, 나는 이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었을 텐데”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 하는데 성공했나요?(삼하15:13)    

대반역

사무엘하15장7~8절을 보면, 압살롬은 다윗에게 자기가 청원했던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정말 그런 

서원을 했었을까요? 주를 섬기겠다는 그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8절)        그는 오직 자기 자신만 신경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고자 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삼하15:10)        

             

압살롬은 그의 아버지를 대적하여 반역했습니다. 다윗은 2가지 면에서 압살롬 보다 위의 권위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아      이고 다윗은 압살롬의 왕  이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모든 관심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위에 어떤 누구도 통치하는 것을 못 참았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심지어 하나님도 안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의 원인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반역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반역에 모든 것이다!

다윗의 도피

압살롬의 반란은 꽤 성공적이어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도시를 떠나 도피하게 되었습니다. (삼하

15:14) 나단 대언자는 이 일은 다윗이 간음을 하고 살인을 저지른 죄에 댓가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삼하12:9~11) 만약 다윗이 한 아내와 한 가족이 있는 것에 만족했다면 이런 많은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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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자의 죽음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고 군대를 조직할 수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요단강을 건너 아버지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죽여서라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을 기꺼이 

죽이고자 했나요?(삼하18:5,12)           

압살롬의 죽음은 사무엘하18장9~14절에 기록되어있습니다. 그가 노새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의 머리가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어떻게 된 건 가요?(9절) 압살롬은 하늘과 

땅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고 혼자 힘으로 나뭇가지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하던 

머리카락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위험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다윗의 장군인 요압에게 

너무 쉬운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14절) 그리고 반역자는 부끄러운 장례식을 치루게 되고 말았습니다.(17절) 

압살롬이 세운 장밋빛 청사진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기뻐했나요?(삼하

18:33)            

 

시편 3편

시편3편은          이 자기 아들        을 피해 도망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이야기 합니다. 압살롬 자신의 자만과 야망 그리고 반역으로 인해 그는 

자기 인생을 망쳤습니다. 권력과 명예를 쫓아가기보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들에 감사했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경건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압살롬이 감사해야 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나요? 당신은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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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학교 7학년 10과

우상을 섬겼던 솔로몬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우상은 열정적인 헌신의 대상을 말합니다. 그것은 신으로서 섬기고 사랑하는 어떤 

것입니다. 우상이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사람이거나 사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까? (신6:4-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________나 _______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을 더 사랑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10:37).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우리는 십계명의 첫째부분을 읽습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_____을 두지 말라.”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은 없지만 

우리가 신들을 만들어서 참 하나님께 드려야할 헌신을 만들어진 신들에게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 

첫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다! 너의 삶에서 내게 첫 번째 자리를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외에 우선순위를 주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려야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이든 우상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사물이나 

소유물(배, 자동차, 집, 돈 등등)을 신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다른 형태의 우상입니다. 성경은 탐욕을 가진 

사람은 ______________ (엡5:5)이며 탐욕은 ____________(골3:5)와 같다고 말합니다. 탐욕은 “더 많이(그리

고 더욱 더 많이)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폐를 경배하는 사람의 경우 사실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면 우상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32:20; 왕하18:4)        

_______________________ 데살로니가에 살았던 성도들은 한때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후에 그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______을 버리고 _______께로 돌아왔습니다(살전

1:9). 그들은 진짜를 섬기기 위해 값싼 대용품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솔로몬의 형통한 시작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처음은 형통하게 시작되었습

니다. 그는 지혜롭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아주 중요한 

지시들을 주었습니다. 이런 지시사항들을 우리는 역대기상 28:9-10과 열왕기상 2:1-4에서 읽을 수 있습니

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던 것들의 일부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이런 것들을 자신의 말로 적으실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솔로몬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그에게 내려지기를 원했던 경건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시작을 잘 하였다고 보여주는 열왕기상 3:3에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 열왕기상 3:5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네게 그것을 주겠다. 내가 무엇을 

네게 주기를 원하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재물? 장수? 행복?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습니까(열상3:9-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여금으로 다른 무엇도 주셨습니까(열상3: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매우 너그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면(하나님을 우리 삶의 첫째 자리에 놓는 것) 그분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6:33). 누구든지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놓는 사람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실패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보기가 열왕기상 3:16-28

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이 솔로몬의 자리에 있었다면 이런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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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_____ 솔로몬은 노래들과 잠언들을 지을 수 있는 문학적 

능력을 받았다. 

A.

 

왕상  4:21

2. _____ 말과 병거들의 풍부함 B. 왕상 4:24

3. _____ 재물 (금과 은) C. 왕상4:26

4. _____ 통치권 (모든 왕국들을 다스렸다.) D. 왕상4:29

5. _____ 어려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능력 E. 왕상4:32

6. _____ 지혜와 명철 F.  왕상4:33

7. _____ 명성 G. 왕상4:34; 10:1

8. _____ 화평 H. 왕상 10:3

9. _____ 자연, 식물들과 동물들에 관한 과학적 지식. 그는 

어떤 “자연사 박물관”이든 완벽한 안내자가 될 수 있었

다.

I. 왕상10:14-17, 21, 27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이 솔로몬과 그의 왕국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셨던 몇 가지 

방법들을 보기위해 다음의 짝 맞추기를 보시오.:

하나님의 큰 복이 솔로몬에게 임했습니다. 열왕기상의 앞장들에서 우리는 세상이 이제까지 알았던 이래로 

솔로몬이 어떻게 가장 아름답고 장엄한 성전을 지었는지를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왕국에 

대해 말씀하시기 원했을 때 그분은 그 예로 누구의 왕국을 선택하셨습니까(눅12:27)? ______________ 

예수님께서 그분의 지혜를 다른 사람의 지혜와 비교하시기 원했을 때 그분은 그 예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마

12:42)? __________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한 그의 위대한 기도문에서도 드러났습니다(왕상

8:22-61).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식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이 죄를 지었음을 알았고 그에게 열왕기상 9:6-9에서 강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왕상9: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솔로몬의 몰락

그의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은 이런 현명한 말을 했습니다.:“____을 행하고 __________ 않은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________.”(전7:20) 솔로몬도 이것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도 죄를 지었고 깊이 추락하였습

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몰락에 대해 열왕기상 11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열왕기상 11:1에서 “이방”이란 

단어는 “외국인의”를 의미합니다. 통치자들은 정치적인 이유들로 가끔 외국인 아내들과 결혼하는 일이 있습니

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던 것을 봅니다. 그는 또한 다른 외국 

왕들의 딸들과도 결혼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 이 왕들이 솔로몬에 대해 몹시 분노하여 그의 땅을 침략할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누가 그자신의 딸을 위험에 빠트리거나 그의 사위에게 등을 돌리기 원했습니

까? 문제는 이런 외국 여인들은 그들의 종교와 가짜 신들을 그들과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에 주의를 기울였습니까(출34:l3-17; 신7:1-4)? _____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

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신7:4)? ___________________ 이런 일이 솔로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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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습니까? ______ 요한복음 14:15,23을 읽으시오. 솔로몬은 그의 인생의 이 시점에서 주를 사랑하였습니

까? ______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첫째 자리에 있었습니까?______  열왕기상 11:3 읽으시오. 첩은 

둘째이거나 하위의 아내였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두 아내들(라헬과 레아)가 있었고 종(빌하와 실바)이었던 

두 하위의 아내들이 있었습니다.--창29:21-29. 솔로몬은 아내가 전부 (아내들과 첩들을 포함) 몇 명이 

있었습니까?--왕상11:3? ________ [어떤 한 소년이 어느 날 주일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 오늘은 솔로몬이 

700명의 아내들과 300명의 호저(동물)를 두었다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많이 두지”말라고 

경고하셨습니까(신17:14-17)? ______ 솔로몬은 이 경고에 귀를 기울였습니까?______ 우리가 지난 과에서 

보았듯이, 다윗도 여러 아내들과 첩들을 두었습니다(삼하5:13 과 15:16). 솔로몬의 몰락은 그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 왔습니까(왕상11:4)? ________________ 그는 주님을 온전히 따랐습니까(왕상11:6)? _____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의 삶에서 파괴되어져야할 우상들을 갖게 됩니다! 열왕기상 

11:7-8을 보시오. 솔로몬은 그의 아내들이 그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도록 산당들(사당, 예배 처소들)을 

지었습니다. 이 사당들은 예루살렘 주변 언덕에 점같이 퍼져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섬겼던 두 가지 가짜 

신들은 C__________와 M_________이었습니다 (7절).  아이들은 이런 신들에게 불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이 가짜 신들에게 그들 자신의 아이들을 바침으로 그들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한 얼마나 잔인하고 사악한 풍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왕상11:9)? _________________________ 솔로몬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까(왕상11:10)?  ______ 열왕

기상 11:11과 다음 구절에서 당신은 그의 큰 죄 때문에  솔로몬과 그들 따랐던 사람들에게 왔던 끔찍한 

벌과 고통에 대해 읽게 됩니다. 느헤미야기 13:26을 참조하시오.:“전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이 절의 나머지도 읽으시오! 솔로몬은 자신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그 자신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당신은 “나는 몰렉이라는 신에게 사당을 지은적도 결혼 상대자를 하나 이상 계획해 본 적도 없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상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포츠(야구, 축구, 스키), 여자 친구, 남자 친구, 텔레비전, 돈. 당신은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우상을 시험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오. 당신이 이것을 잃으면 그것이 당신을 파멸시킵니까? 예로 축구를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상해나 혹은 다른 이유로 축구를 할 수 없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 1서 5:21을 기억하시오. 우리는 진짜의 참된 하나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되고 공허한, 가짜 

신들을 멀리 하십시오!(요일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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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봐봐!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한 일들을 봐!

나란 사람 어쩜 이렇게 멋있나!

나란 사람 어쩜 이렇게 훌륭하나!

나 자신을 칭찬하는 일에 당신도 함께 하지 않을래요?

내가 최고야!

루시퍼가 (자기  

자 신 에 게 ) 말 하 기 를

(사14:13)

나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 자신이 얼마나 지혜로운가!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한 것은 아니야. 나 또한 위대해. 왜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한

테만 경배해야하지?왜 나에겐 경배하지 않는것이지?나는 가장 높은 존재

처럼 될 것이야 (이사야14:12-14을 참조)

주일학교 7학년 11과

교만한 하만(Proud HAMAN)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교만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그는 자기 

자신을 온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큰 문제를 지녔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나, 나 자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미스터 교만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최악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요. 가장 최악의 죄는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질도 아니었습니다.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쁜 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최초의 피조물은 누구였나요?(요일3:8)             그가 무엇을 했나요? 디모데전서3장6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으로 높아진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고 거룩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영적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영적 존재는 때때로

         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사14:12) 그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존재이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수종드는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중요한 천사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심각한 일이 이 천사에게 발생했습니다. 루시퍼에 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네 광채로 인하여 네가 네 지혜를 부패시켰은즉...”(겔28:17)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와 힘으로 인해 교만해 졌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 엄청난 교만죄 때문에, 루시퍼라는 천사는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높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셨습니다.(사14:14-15 참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마귀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딤전3:6) 우리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을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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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사람”
섹손 화이트 키싱거

때때로, 당신이 중요하다고 느낄 때

때때로, 당신의 자아가 화려하게 꽃을 피울 때

때때로, 당신이 이곳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며

당연하게 여길 때

때때로, 당신의 미래가 채워지지 않은 심연으로 가고 있다고 느낄 때

그저 이 단순한 가르침을 따라보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는지 보아요

양동이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물로 채워요

그 안에 당신의 손을 넣어 손목까지 잠기게 해보세요.

물을 빼내세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구멍은 얼마나 당신이 잃어버릴지를  

측정해주는 도구입니다.

당신이 손을 넣을 때 기뻐하며 물을 튀길지도 모른다.

당신은 마음껏 물을 휘 저을수 있다. 

그러나 멈춰라, 그리고 당신은 몇 분후에 그것이 물 빼기 전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특별한 예에서 도덕적인 사람은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뿐이다.

너 스스로를 자랑스러워 해라, 그러나 기억해라,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없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특별한 존재 입니까?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평균 

아래? 평균? 좋음? 대단히 좋음? 최고임?) 어떻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점수 매기지요?

모든 사람은 “뭔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어떤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상당한 가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읽으면서 다소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현실적으로(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눅12:20 비교), 당신 없이 세상이 돌아가는게 가능할까요? 당신의 죽음이 

온세계 텔레비전 뉴스에 보도될까요? 당신이 유명한 사람들처럼 오랜 시간동안 기억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V.I.P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없으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다음의 시를 읽으면 당신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인지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친절과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 그분의 죄로 가득 찬 창조물들을 위해 

고통 받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조차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사실은 우리를 교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이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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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쁨으로 가득참 d.분노가 불일 듯 일어남

b.기뻐하고 즐거워함  e.무관심함  

c.다소 실망함  

이번과에서 우리는 스스로 V.I.P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감사하고 자기를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스더기에 나오는 하만

(Haman)이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하만은 사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 즉 유대인들의 적이었습니다.(에3:10; 7:6)하만은 

사탄처럼 교만했습니다. 누가 하만에게 권력을 주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에3:1)

(a) 하나님   (b) 사람(왕)   (c) 에스더 

하만은 다른 모든 권력자들보다 위에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2번째로 권력이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왕만이 그보다 높았을 뿐입니다. 한 사람이 매우 높임을 받을 때, 그가 내려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가지 뿐입니다. 당신이 탄 롤러 코스터가 가장 높은 부분까지 도달했을 때, 당신이 

갈 수 있는 오직 한가지 방향은 무엇입니까?              만약 당신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꼭대기 

층까지 올라갔다면, 그 다음 엘리베이터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겠나요?            우리가 앞에서 보다싶이, 

하만은 높은 자리에서 그가 매달린            으로 갔습니다. (에7:10)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떨어뜨리셨는지를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신자가 높임 받기를 원하면 그가 반드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벧전5:6, 약4:10)

                          “겸손”이란 단어는 “교만”이란 단어의 반대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이후 그는 반드시(교만으로 높여지는 방식이 아닌 올바른 방식으로 겸손해지는 

방법으로) 먼저 내려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십니까?(약4:10)

왕의 모든 종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엡3:2)           이렇게 하는 것을 거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엡3:2)

           모르드개는 유대인이었고 그는 교만한 하만 앞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개가 

자신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아래에서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만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인식시키는데 혈안이 되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은 단 한사람만 보아도 

그의 분노는 폭팔 했습니다. 

공격적인 교만함을 주의하라!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주의하라. 그는 위험하다. 하만의 타는 듯 한 분노는 

모르드개를 향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누구에게 까지 번져 파괴하고 멸절 시킬 정도였는가?(에3:6) 모든 

유대인들을 멸할 날을 선택하기 위해 그는 주사위 던지듯 제비를 뽑았습니다. (에3:7)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12월의 13일을 유대인 멸절의 날로 정했습니다.(제비를 뽑은 지 11달이 지난 때였습니다-에3:13)

사악한 하만은 심지어 왕을 설득하여 유대인을 한날에 죽일 법령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에스더3장9절을 

보면, 하만은 유대인들을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에스더3장13절에서 하만이 유대인 멸절시킬 날에 행할 

일을 세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무엇 입니까?                                             

하만의 악한 계획은 잘 실현되는 듯 하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좋지 않아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 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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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만한 하만이 다시 분노를 내다

나중에 하만은 에스더 여왕이 마련한 연회에 초대됩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줄 알지 못했습니다. 

하만과 왕은 에스더 여왕이 연회에 초대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연회에 초대된 유일한 사람이 되었으니 

하만은 분명 스스로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에5:12)        그는 연회에 참석하려고 집을 

나설 때 기뻐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였나요?(에5:9)        하만은 그의 적을 곧바로 그 자리에서 파괴하기를 

원했지만 그 스스로 하기는 꺼려했습니다. (에5:10)

하만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기 친구들과 부인을 불러서 자기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자랑했습니다. 

1)그의 재물의 영광(에5:11) 2)그의 많은 자녀들(에5:11,에9:10) 3)그의 높은 승진(에5:11) 4) 그의 

특별한 초대(에5:12) 비록 하만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누가 살아있는 한  행복해 하거나 만족해 

하지 않았나요?(에5:13)              마치 작은 동전을 눈에 너무 가까이 대면 태양이 가려지는 것처럼, 

하만의 이기적인 교만과 모르드개를 미워하는 것이 너무 커서 그가 받은 다른 축복들을 가렸습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알았습니다. 교수대(약 75피트)를 세워 아침에 하만은 

모르드개를 매달을 것을 왕에게 허락만 구하면 되는 것이 그들이 내준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만은 그 생각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교수대를 세웠습니다!

하만이 그가 미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다

바로 그날 밤에 왕은 모르드개가 전에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었으나(약 4년전에) 그가 그 선행에 대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6:1-3)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모르드개 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하만이 목매달아 죽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이제 왕이 영광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하만은 왕의 허락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왕의 뜰에 나왔습니다. 하만이 왕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 까요?(에6:4)                              

하만이 그의 입을 열 기회를 얻기 전에, 왕이 먼저 입을 열어 물어보았습니다. “왕을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는가?” 하만은 왕의 질문을 들었을 때 모르드개에 대한 일은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에6:3) 하만은 

왕의 마음속에 누구를 염두해 두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했습니까?(에6:6)           

에스더6장7-9절에서, 하만이 왕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만이 전에 생각하고 꿈꿔왔던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간절히 

소원하면 현실이 된다!” 그는 그가 꿈꿔왔던 것이 한순간에 끔찍한 악몽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에스더6장10절을 읽어보세요. 왕을 영화롭게 하기를 기뻐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가 세상에서 

가장 미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만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상받는 게 아니라 그가 그를 영광스럽게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만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아! 이건 내가 바라던게 아니잖아”라

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자신이 말한 대로 모르드개가 영광을 받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느날 일찍, 하만은 여왕이 베푼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을 때, 그는 기뻐했고 마음이 들떴습니다. (에5:9) 

온 도시를 돌아다니며 모르드개를 귀하게 옷을 입힌 뒤 퍼레이드를 하고 난 이후에 하만은 여전히 그의 

마음이 기뻤나요?(에6:12)         그는 온 왕국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은 하만에게 일어난 일이 “운 나쁜 일” 이상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만이 회복할 수 없는 구덩이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에6:13) 한 사람이 교만한 가운데 

높여질 때, 다음에 가야할 유일한 장소는 낮은 자리입니다.“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잠16:18)

하만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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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평범한 나 임을 깨닫는다. 나는 그저 사람일 뿐이고 

매우 부족한게 많다. 나는 전혀 능력이 없다. 나는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한다. 나는 아주 작은 부분만 알 뿐이다. 나는 아주 

연약하고 땅에 먼지에서 만들어졌다. 또한 나는 영원토록 살지 

못함을 안다. 또한 나는 죄덩어리이고 나의 마음은 심히 사악함

을 안다. 나는 잃어버린 자이고 나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하실 

수 있음을 안다.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요 주님으로 

신뢰할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알아보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나의 주님을 보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보기를 원한다. 뽐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한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 보다는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신일을 드러내

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 자랑스럽다.

에스더 왕비와 왕 그리고 하만은 두 번째 연회에서 만났습니다. 이 연회동안에 에스더는 하만이 유대인의 

적이라고 왕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에7:3-6) 왕이 하만이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왕은 분노했나요?(에

7:7)          왕은 하만을 사형시켰습니다. (에7:9)

악인들의 죄는 종종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갑니다.(잠26:27, 시7:15-16) 이것은 보통 “부매랑 

효과”라고 불립니다. 하만은 모르드개를 향해서 부매랑을 날렸지만, 그것은 모르드개를 빗나가고 다시 되돌아와 

하만 자신의 머리를 쳤습니다. 시편9장15-16절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 준비한 덫과 올무는 

무엇이었나요?(에5:14)              그 교수형틀에 누가 매달리기를 원했었나요?(에7:9) 교수대에 매달린 

자가 밝혀졌을 때, 누가 목매달려 죽임을 당했나요?(에7:10)             온 도시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자신을 뽐내고 싶어 했던 사람은 이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가장 큰 나무(교수대)에 전시되었습니다.(에7:10) 

그는 높여지고 칭송받기를 원했지만 이제 부끄러운 죽음으로 높여지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

하만은 스스로 위대해 지려고 노력했으나 가장 위대하게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 모르드개는 

비록 본인이 위대해 지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하게 되었습니다. (에10:3)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대함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마18:1-4)만약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높여지기를 원한다면, 그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마23:12)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4:10)

여기에 미스터 겸손씨가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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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사기꾼 유다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이 과에서 우리는 그가 아무도 아니었지만 누구인 것처럼 행하고 다녔던 사람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는 참 제자처럼  행동했지만 참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룟 

유다였고 우리는 사 복음서들(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에 대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마귀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보통 12명의 남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12 

제자들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누가복음 6:12-13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그분의 제자들을(12명보다 더 많은) 부르셨던 것을 압니다. 이렇게 많은 제자들 

중에서 그분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과 함께 있을 12명의 남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열두 명의 이름들은 누가복음 6:l4-16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여기에 적힌 마지막 이름이고(16절) 

그는 또한 “________”라고 불렸습니다.  가롯유다는 왜 열두 명 중의 하나로 선택되었을까요? 이 반역자는 

왜 선택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잘못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그가 선택하실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왜 이 사람이 선택되었을까요? 요한복음 6:70에서, “내가 너희 열둘을 _________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중의 _______  마귀니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말씀들을(요6:71)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까? _______________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12 제자들을 선택하였고 그 중의 하나는 마귀의 편에 있다! 나의 제자들 중의 하나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 마귀는 그의 목적(요13:2)을 이루기 위해 이 제자직을 사용할 것이며 이 제자는 세상이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는 마귀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의 마귀의 사람을 오늘날 

찾고자 한다면 어디를 보겠습니까? 당신은 살인자들을 찾아보겠습니까? 당신은 일부 사악한 마약 거래자를 

찾겠습니까? 끔찍한 죄인들이 갇혀있는 감옥 안을 보겠습니까? 마귀의 사람을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당신을 

이 사람을 찬송을 부르고 있는 성경 신자들의 교회에서 찾겠습니까? 마귀의 사람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찾겠습니까? 기억하시오, 예수님께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이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바라보시면

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 하나는 마귀이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열둘 중의 하나로 선택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유다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그분께서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잘못된 사람을 골랐습니까? 요한복음 

6:64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____ 자들이 더러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_____ 자들이 누구며 또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_________부터 _______ 때문이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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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실수를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 줍니다! 그분께서는 그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 선택이 처음에 있었을 때부터 주님께서는 유다에 대해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맨 처음부터 그분은 유다가 그분을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한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배우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유다의 비극적인 인생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요한복음 6:64를 다시 읽고 당신 

자신을 포함하여 당신의 주일학교의 학생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주님께서는 어느 학생이 믿고 어느 학생이 

믿지 않을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학생이 천국에 가고 어느 학생이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을 지금 

당장 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아십니다! 유다는 다른 

사람들은 속였지만 예수님은 결코 속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셔서 유다를 택했습니다. 유다의 슬픈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학습내용들이 있습니다.

1)  외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들에는 유다가 “열들 중의 하나”로서 서술된 부분이 7번 나옵니다(요6:71). 만일 당신이 다른 

제자들 중의 하나였었다면 유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당신은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많이 달랐다고 

생각했을까요? 혹은 유다가 나머지 제자들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당신을 속였을까요?  당신은 

유다가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압니까? 우리는 이것을 마태복음 10:4-7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유다를 포함)에게 나가서 왕국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다가 이것을 실제로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나가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마10:7).  더 놀라운 것은 유다가 기적까지도 행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1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열두 제자들(유다 포함)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는 권능과 

온갖 종류의 질환(마10:8)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나는 유다에게 고침을 받았다” 혹은 “내 속에 있던 마귀가 유다에 의해 내쫓아졌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사명을 다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주님,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낫게 하고 마귀들을 내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유다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낫게 하지 못했고 마귀들도 그에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오, 

모든 것이 유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기적들을 행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유다가 선포하고 기적들을 

행했지만 그런 모든 것에 불구하고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22 참조하시오. 

아마도 유다는 언젠가 “주님,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마귀들을 내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들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실까

요(마7: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는 몸짓을 할 수 있고 여전히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포하면서도 구원을 받지 않았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찬송을 부르는데 구원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기도하는데 구원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도 구원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구원받지 않을 수 있습니까?

2) 모든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유다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지만 그는 다른 제자들을 속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사 복음서에 보면 다른 열한 제자들이 유다를 의심을 했다거나 그가 가짜라는 것을 알아챘다는 어떤 암시조차 

없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를 끝까지 믿은 것 같습니다. 유다는 제자들의 재무 관리자로 섬겼고 예수님을 

배반하던 그 밤에도 유다는 여전히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요13:29). 그들은 아직도 그를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12:3-5에서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 관해 진심으로 마음 써주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 관심이 

진실이었습니까 혹은 가짜였습니까(요12:6)? ______________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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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까? ____ 그가 관심이 있던 유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________ 그는 가장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도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유다의 말을 들었을 

때(요12:4-5), 그들은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 그의 마음이 가난해서 굶어죽는 

아이들과 그들의 가난한 과부들에게 부담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연기를 아주 

잘 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유다가 속이지 못한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10-11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한 사람만 빼고 깨끗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한 제자는 누구였습니까(요13:11, 26-27)? __________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구원받지 못했고 깨끗하

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유다가 결코 용서받지 못했던 그의 죄들 가운데 여전히 더럽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는 결코 다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자신이 당신의 주일학교 교실에 나타나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분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분께서는 “너희들은 모두 깨끗하다!” 

혹은 “너희는 모두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깨끗합니까 혹은 더럽습니

까? 당신은 용서받았습니까 혹은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의 죄들이 용서 받은 것을 확신합니까? 

마지막 순간에서 조차 다른 제자들은 유다가 배반자였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6:21에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 모두는, “주님, 

못된 악당 유다임에 틀림없지요!  우리는 항상 그가 뭔가 이상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오, 그들이 말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여 _____까?”(마26:22)라고 말했습니다. 유다는 

그들 모두를 속였습니다! 그는 모두를 속였지만 주님과 그 자신은 속이지 못했습니다(유다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그 자신과 주님 사이에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증오하는 마음으로 한  사랑의 입맞춤

 누가복음 22:47-48에서 우리는 유다가 _________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입맞춤이

란 단어는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애정을 보이거나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부터 왔습니다. 

유다는 우정과 애정으로 가장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차라리 유다가 주님께 

다가와서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이 더 합당하고 정직했을 것입니다. 유다는 

실제로 그분을 미워했는데 왜 그분을 사랑하는 척 했을까요? 유다는 왜 그가 실제로는 원수인데 그분의 

친구인척 했을까요?  우리가 이런 유다에 대해 너무 화를 내기 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나는 주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까 혹은 그런 척만 하는걸까?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사랑과 애정은 진심일까 

혹은 가짜일까? 나는 주일날 교회에 있을 때만 주님께 입 맞추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 내 방식대로 살고 

일을 하면서 그분을 배반하지 않았을까? 

시간이 말해 줄 거야

 예수님의 적들이 와서 그분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그들과 함께 바로 거기에 누가 서 있었습니까(요

18:3,5)?__________ 유다는 주님의 적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지금은 아무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어느 진영에 있으며 어느 편에 있는지 모두에게 아주 분명했습니다. 유다는 적들의 무리와 함께 

땅에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6절) 주님의 참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서있었고 예수님의 가짜 제자(유다)

는 주님의 적들과 함께 땅에 쓰러져있습니다(요18:5-6)!  당신의 주일학교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특히 

당신자신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지금부터 5-10년 후에 당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혹은 주님의 적들과 함께 하고 있을까요? 일부 어린(젊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모가 데리고 

가니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신 자신의 몫이 될 때 당신은 그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그때도 갈 것입니까?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보이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사람이 어느 편에 있는지 말해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 혹은 사탄의 편.

3) 주님께 아주 가까이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길 잃은 자로 끝마칠 수 있다. 

유다만큼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유다만큼 그리스도와 그렇게 많은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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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냈던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회와 특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알던 이래 가장 훌륭한 성경 교사 밑에 앉았고 가장 훌륭한 선포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는 구원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고 이것을 여러 번 다시 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가 주장하셨던 

모든 것을 그대로 증명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많은 기적들을 그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의 면전에서 함께 살았고, 먹었고, 여행했고 잤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보다 

더 요구할게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보다 더 많이 받을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여기 예수님께서 이 사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_____________! 그 사람은 차라리 _______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26:24) 

 또한 요한복음 17:12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______의 ______”(망할 것이고 저주를 받아 구원도 

일고 지옥에서 영원히 파멸될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유일한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는 곧 죄의 사람(적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3 보시오. 유다의 생은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유다는 그의 큰 죄를 알았지만(마27:4), 그는 위대하신 구원자에게 절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의 생을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떠나가서 스스로 ____________”(마

27:5). 유다는 자살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단순히 목을 매는 것으로 교묘히 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일(우리에게는 무슨 일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이 일어나서 단순히 목매달은 것 이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사도행전 1:18에서 우리는 유다가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졌고 그의 모든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목을 맨 올가미가 부러져서 뭔가 날카롭고 들쭉날쭉한 

돌에 떨어져 그것이 그의 내장 가운데를 찢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끔찍한 죽음도 유다가 당면해야만 하는 지옥에서의 끔찍한 영원을 보내는 것과 비교해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다는 당신과 같았습니까? 당신은 순수합니까 혹은 가짜입니까? 당신은 마음속에서 

아무 감동도 없이 겉으로만 드러난 동작들(교회 가는 것, 기도함, 성경에 대해 얘기함 등등)을 합니까? 

당신의 마음속에서는 아닌 것 같은데 당신이 진정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방법에 대해 다시 또 다시 들어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좋은 교회도? 그리스도인 부모들? 경건한 목사님? 헌신하는 

교사들? 당신은 이런 것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가장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참 성도는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십시오! 유다와 같은 제자가 되지 말고 ______ 제자가 되십시오!(요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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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____  마태복음 16:15-16

A.  베드로가 올바른 것을 말함

B.  베드로가 잘못된 것을 말함

2._____  마태복음 16:21-22

3._____  마가복음 9:5-6

4. _____ 요한복음 6:67-69

주일학교 7학년 13과(성경 인물편)

성급한 베드로(Impulsive Peter)

 

                                                            이름  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가 주님의 12제자를 생각할 때, 베드로는 종종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입니다. 마태복음10장1-4절에서 

우리는 12사도 혹은 제자들의 이름을 봅니다. 누구의 이름이 이 제자 목록에서 먼저 나오나요? 우리가 

4복음서를 읽을 때(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이상으로 눈에 뛰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언가 말해져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베드로가 보통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반면 무언가 말해질 필요가 

없을 때조차도, 베드로가 보통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한 사람일 뿐 아니라 

가장 먼저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다 싶이, 베드로는 항상 재빠르게 행동에 옮겼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무언가를 시도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에 뛰어 들기 전에 수영장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먼저 물속으로 뛰어든 후에 나중에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비행기에서 뛰어 내리기 

전에 낙하산은 잘 매어졌는지 다른 모든 상황이 좋은지 살펴보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베드로가 

비행기가 다니는 시대에 태어났다면, 먼저 뛰어내리고 난 뒤에 낙하산의 상태를 살펴봤을 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항상 무언가 서둘러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그는 먼저 얘기를 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베드로도 올바른 것을 말할 때도 있었지만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음의 예를 읽어보고 베드로가 올바른 것을 말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경우를 짝지어 보세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 하십니다. “                                      ”(약1:19) 이 말씀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거나 행동할 

때, 베드로는 보통 어떻했나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동적인”이란 단어입니다. 충동적인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는 것 없이 갑작스런 느낌이나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묘사하는 또 다른 말은 “성급한” 이란 단어입니다. “성급한” 이란 단어는 

어떤 사람이 말하거나 행동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이 급히 서둘러서 행동할 때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다음 단어의 목록을 생각해 보세요. 이 단어들의 반절은 충동적인, 성급한 사람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다른 여섯 개 단어는 그와 정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충동적인 베드로 같은 사람을 묘사하는 단어는 

무엇인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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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m (고요한) Hasty (서두르는) Excitable (흥분하기 쉬운)

Careful (조심스러운) Cautious (신중한) Headlong (앞뒤 가리지 않은)

Deliberate (생각이 깊은) Quick (재빠른) Sudden (갑작스러운)

Slow (느린) Steady (꾸준한) Swift (즉각적인)

생각하는 것 없이 재빠르게 행동한 적이 있나요? 그런 서두른 행동이 여러분을 곤경에 빠트리지 않았나요? 

성급하게 말해 놓고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한 적이 있나요? 툭 뱉은 말이 여러분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는 않았나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거나 말해서 곤란을 겪었던 친구들은 없나요?

우리가 재빠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나요? 만약 차가 많이 다니는 번잡한 거리에서 어떤 꼬마아이가 

위험하게 길을 건너가고 있는 상황인데, 5분 동안 충분히 생각한 뒤에 도와줄 것인가요?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 

급한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 선생님 잠깐만요. 저에게 10분에 시간을 주세요. 제가 심부름을 할지 말지 

결정하게요.” 아마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즉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또한 위험에 쳐해 있는 사람을 도울 때는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 그리스도인 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생각해 보고 대답하시겠

나요? 우리는 그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 이시자 주님이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롬10:9-10) 

그 밖에 어떤 상황에서 재빠르게 행동해야 할 까요? 충동적인 사람은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는 

너무 급하게 뛰어 듭니다. 그는 뛰어 들기 전에 먼저 살펴보는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먼가를 해야 

하겠다는 느낌이 들 때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그의 인생가운데 실수한 부분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이번 

과에서 공부해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 속에 많은 것들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물 위를 걷다 (마태복음 14장)

여러분이 전에 워터스키를 타본 적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날 모터보트의 주인이 당신과 당신 친구 

4명을 모터보트에 태워서 큰 호수 한가운데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 수상스키 한번 타볼래요?” 그러나 대답도 없이 갑자기 당신이 물속에 첨벙 하고 뛰어든 뒤에 

잠시 후 물 밖으로 머리를 빼꼼히 내 놓고는 주인에게 소리칩니다. “제가할께요. 준비 됐어요. 나에게 로프를 

던져 주세요!” 물론, 당신은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는 것도 잊었고 심지어 수상 스키 타는 법을 배우는 것도 

잊었습니다. 이것이 혹이 당신이 행동하는 모습인가요? 만약 베드로가 모터보트에 탄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하나였다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행동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우 느리고 좀 더 주의 깊고 조심성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스스로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건가? 만약 내가 다치면 어쩌지? 만약 내가 할 수 없으면 어쩌지? 만약 

내가 떨어져서 다친다면... 만약 내가 시도해 보려는 마음이 있다 해도 제일 먼저 하지는 않을 거야. 다른 

친구들이 타는 것을 잘 보고 나중에 시도해 봐야지.”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이럴 때 서두르나요? 

아니면 천천히 행동하나요? 용감한 것이 좋은 것인가요? 왜 그렇죠? 주의 깊은 것이 좋은 것인가요? 왜 

그렇죠? 용감해지는 것이 주의 깊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인가요?

베드로는 대단히 용감했지만 무모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14장24-27절을 읽어보

세요. 제자들은 새벽이 오기 전까지 한 시간 가량 폭풍우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폭우 속에 물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영”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얼른 자신을 밝혀 주십니다. “                  "(마14:27) 그들이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난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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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말한 제자가 누구입니까?(마14:28)         그는 무엇을 하기를 원했습니까?             

            그 어떤 제자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당시에 그 보트에 있었다면, 

베드로처럼 말하고 행동했을까요? 당신이 안전한 보트를 떠날 수 있었을 까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폭풍우는 

여전히 심하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32절) 베드로는 평온하고 잔잔한 호수를 걸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냥 물위를 걷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 까지 기다렸나요?(마

14:28-29)                      때때로 사람들은 주님께서 본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은 

일을 하고 나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지 않으신다면 물 위를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충만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베드로는 보트에서 내려와 물위에 섰습니다. 베드로는 성급하고 행동하기에 

서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멈춰 서서 생각해 보았다면 아마 그는 마음을 바꿔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생전 처음으로 낙하산을 타보는 것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자! 하늘 높이 올라 열려있는 

비행기 문에 섰습니다. 누가 먼저 뛰어 내릴까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할수록 뛰어 내리고자 하는 열정은 

식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그들은 그들을 밀어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비행기에 혼자 

남게 된다면 더더욱 뛰어 내리기는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밀어줄 누군가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일단 행동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마14:30) 넘실거리며 크게 출렁이는 파도는 그의 믿음에 두려움을 

가져왔고 그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14:30)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오면 다른 하나는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걸음을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두려움으로 끝났고 주님께서 그런 그를 구해주셔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첫 걸음 대로 걸었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때 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항상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은 기질이 있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배우는 현명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움의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책망하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학교에서 여러분은 선생님의 질문에 가장 먼저 손드는 친구들을 알고 있나요? 그 친구는 항상 선생님의 

질문에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재빠르게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친구같이 하기를 좋아하나요? 

아니면 조금은 천천히 손을 드는 편인가요? 어떤 학생들은 손드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여서 손을 

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생님이 자기를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가요?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혹은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인생의 교실에서 그는 

항상 자신의 손을 먼저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의 맨 먼저 대답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올바른 것을 대답하였지만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틀린 것을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16장15

절에서 제자들 모두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누가 가장 먼저 대답을 하였나요?(마16:16)       

       그 대답은 올바른 것이었나요?           베드로는 어떻게 그것이 올바른 대답이었다는 것을 알았나요? 

(마16:17)                    

베드로가 좋은 대답을 한 바로 직후,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마16:21)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시자 누가 먼저 입을 열었나요? (마16:22)  

         그 학생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선생님 보다 더 안다고 생각했나요?           베드로는 선생님(주님)의 

말씀에 동의 했나요? 아니면 그분의 말씀을 반박했나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거나 내가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이더라도 다음과 같이 잠잠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항상 행하심을 압니다.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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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가 이와 같이 말했나요?            

베드로가 올바르게 대답을 했을 때, 누가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나요? (마16:16-17)  

               베드로가 올바르지 못하게 대답했을 때, 누가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었나요?(마16:22-23)  

          마귀는 우리의 성급함, 조급함, 생각 없는 말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들을 말하는 데 매우 성급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임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을 책망했습니다. 주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그의 실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 뒤에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볼 때 너무도 흥미로움을 느낍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고백한 내용을 찾아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마가복음 9장)

여러분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경험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종종 좋은 방법이 됩니다.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 생각없이 툭 뱉어버리는 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베드로도 한번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막9:2-6) 그의 두 눈으로 

주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하시고 엘리야와 모세가 주님과 함께 나타나심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                               ” 라고 말씀합니다.(막9:6)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자신의 철칙에 따라 행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어떤 것이든 일단 말하시오.” 

그것은 베드로가 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재빠르게 생각 없는 말을 했습니다.(막9:5) 베드로의 

말은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목표점을 벗어났습니다. 

1) 그는 모세와 엘리야를 주님과 동등한 위치로 두었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절대 죄 없으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됩니다. 

 2) 그는 그 산에서 머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향하실 주님의 뜻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참조: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후반에 주님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으로 

말을 합니다.] (벧후1:16-19)

베드로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를 때 그저 아무거나 얘기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언제 그것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그의 발을 씻어 주도록 허락해 드렸나? (요한복음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충동적인 베드로가 재빠르게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지만 두 번 다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을 봅니다. 때때로 충동적인 사람은 극단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부’ 혹은 

‘[아무것도 아닌’ 이 두 가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들은 행복한 중간을 좀처럼 찾기 힘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의 죄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지에 

대한 모습으로 발 씻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일1:9) 요한복음13장4-8절을 읽어보세요. 베드로

가 올바르게 말을 했나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 주시기를 원했나요?    

         그가 말하기를 “ 주님                    ” (요13:8) 베드로는 또 너무 성급하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발을 가진 신자와 교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속에서 죄가 있을 때, 요일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씻음 받고 하나님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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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잘못되었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발씻지 않은 어떤 성도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저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깨끗해지기 위해서 당신께로 가기 싫어요.”

이제 요한복음 13장 9절을 읽어보세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모” 아니면 “도”였습니다. 이제 

그는 온 몸을 씻고 싶어 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데도 씻겨주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는 온 몸을 씻어 달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는 다시 

한 번 성급하게 말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말하는 본인의 약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깨끗합니다.

(요13:10)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이미 완전한 구원의 목욕을 하였습니다. 신자들의 모든 죄는 이미 깨끗하게 

씻음 받고 용서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의 죄들을 고백함으로써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발언은 잘못되었고 어리석었는데 이는 

마치 신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어리석은 발언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신자들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5) 주님, 저는 그것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지혜롭게 말하곤 합니다.“절대로, 절대로 안해!” 어떤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결국 자신이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 일을 하고 맙니다. 고린도 

전서10장12절을 비교해보세요. 

마태복음 26장31-35절을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누가 가장 

먼저 말을 하나요?  ___________ 그가 무엇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말하나요? (33절과 35절을 보세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일을 결국 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친구,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놓고서, 나중에 가서는 결국 

그 일을 하고 만 경험이 있나요?

 올바른 일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 자신에 대해 대단한 자신감을 가졌지만 

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자신을 

져버리고 맙니다. 다음의 말을 생각해 보세요. 

1)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습니다.)

2)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베드로처럼 자신감이 충만합니다.)

3) 빌립보서4장13절을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나요? 

6) 칼을 휘두르는 데 성급함 (요한복음 18장)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붙잡히셨습니다. 어떤 제자가 대담하게 나아와 주님을 

구하려 그 현장에 뛰어들었나요?(요18:10)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베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나요?(마

26:53)              이 천사 군단이 베드로 보다 더 잘 해결하지 않았을 까요? 우리는 베드로의 용기와 

열정에 감탄하지만, 그의 열정이 생각 없는 열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슬픕니다. (지식이 없는 열정) 

그리고 그 용감한 베드로는 곧 완전히 겁쟁이가 되어버립니다.(요18:17)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인내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약 53일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 

한 번 칼을 뽑아 들었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 그 칼을 사용했으며 이번에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에 그의 칼은 귀 한쪽을 베어내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것은 수 천명의 사람들의 가슴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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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찔렀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사도행전2장14,36,37,38,41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2장 37절에

서 “찔림”이란 단어는 “꿰뚫음, 베어냄”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가슴에 찔림”을 느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이 칼은 히브리서 4장12절에서도 묘사됩니다. 이 칼은 무엇이었습니까?

7)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하라. (요한복음 20장-21장)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경을 잘 보여주는 2가지 좋은 예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첫날에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떤 제자가 더 빨랐나요?(요20:4)  

          그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나요? (요20:5)       요한은 신중하게 입구에서 구부정하게 서성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 뒤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도 요한처럼 무덤 입구에서 멈춰서 구부정하게 들여 

다 보았나요?         그는 무엇을 했나요?(요20:6)             베드로는 행동할 준비가 항상 되어있었습니다. 

나중에 7명이 제자는 물고기를 잡으로 갈릴리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갑니다. 아침 일찍 주 예수님께서 해안가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민감하고 사려 깊은 제자 요한이 먼저 예수님이심을 처음으로 알아챕니다. (요21:7) 

베드로는 그분이 누구였는지 알아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요21:7)          베드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었습니다.

* * * * * * * * * 

서두르고 성급하며, 충동적인 행동은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 

베드로의 초기의 삶의 모습은 이것을 반복해서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존경해야 할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위해서 항상 말하고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고 그리스도께 곧바로 복종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열정과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 우리에 것들을 신중하여 조심스럽고 

평온한 가운데 사용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사건 이후로 교회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